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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의 모든것 www . juso . go.kr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2014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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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 며지人라 9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건물에 번호를 불여 도로명과 
Hot -*- •— ■ 건물번호로 알기쉽게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우편，택배，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생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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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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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로 58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지번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_ 지번주소 _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 58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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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Of 이디어 제안 


사업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하세요，전문가 멘토링으로 지원합니다. 
지식재산권，시제품 제작，기술 개발，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발전되도록 도와드 립니다. 


공유 이디어 공간 

생활 속 지혜，제품 아이디어，창업 경험，사회 문제 등 
누구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각 분야의 멘토와 이용자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갑니다.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 

•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 

•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볕 


창조경제 레 


기업，개인，연구소 등의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교육 ■문화，안전 ■의료 ■복지，환경 ■에너지 등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전시합니다. 



' 추}■조경저 | E ■卜우■’ 이라? Atl ^ 0 卜 01 [대ᅨ 5 찌 | 간 7|#0| 없거나 ’ 조!문가를 1 간 l 미 oia 윤 0|## 먼 ! gg ᄅ e : 이윤 ! ᄒ Ui ，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더하고 나누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입니다. 


www.creative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이주의 공감 

정부 협업이 창업 기회 늘린다 



이웅 

f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앱개발부문 최우 
수상팀 ‘에스유디’ 팀장■고려 
대학교 경제학과) 


예전에는 경진대회가 끝나면 乂/상금을 4뉴 갖고 헤어지기 
바 m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대회처럼 정부 여러 함을 모으니 한 번으/ 앱 mo \ 

창업까지^월하게 연결^다. 여러전문가들의^움을 한번에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다. 그런 바람이 정부 협업으로 
이뤄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o 정부 부처가 힘을 합해 지원한 덕택에 새로 개발한 앱 서비스로 창업할수 있게 됐다 ‘화장 
품을 해석하다’(이하 화해)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제대로 알고 구매하게 되면 더 똑 
똑하게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답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된 서비스다. ‘화해 서비스’ 
는 제품의 안전도，피부타입별 궁합，기능성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수 있다. 우리 팀 
은 올해 3월부터 약 4개월간 서비스 기획을 하며 데이터 수집 과정을 거친 후 ‘화해’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마켓에 진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대회 참 
가 준비를 했다. 이 대회는 여느 경진대회와는 조금 달랐다.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청년위 
원회，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업해 개최했다. 이 대회에선 총 4,840만원 규모 
의 상금을 제공하고 시상식 이후 최대 1년 간 창업지원이 이뤄진다. 우리 갈은 창업인들에게 
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마침내 1개월여의 서류 ■ 작품발표• 결선심사를 거쳐 앱개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기존의 아이디어 및 앱 경진대회보다 더욱 많은 창업기회를 제공했다. 우리가 
지원한 앱 개발 부문은 부처별로 지원이 풍성하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우리가 활용하는 공 
공데이터를 제공했다. 정부 3.0 정책을 통해 ‘화해와 갈은 앱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중소기업 
청에서는 ‘스마트 벤처창업학교’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 개발•사업화까지 창업과정을 일 

괄 지원해주며，‘2013 대한민국 벤처 •창업 박람회’에서 앱 
기업관 전시부스 및 창업기업 참가를 지원한다. 만약 창업 
공간을 희망하는 팀이 있다면 ‘앱 누림터’를 통해 창업인프 
라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상한 앱을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 전시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청년위원회는 수상자에게 ‘창업오디션프로그램’ 참 
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 벤처 CEO 멘토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도 지원해준다. 

예전에는 경진대회가 끝나면 시상금을 나눠 갖고 헤어 
지기 바빴다.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대회처럼 정부 여러 부처 
가 힘을 모으니 한 번의 앱 개발이 창업까지 수월하게 연결됐다. 

지난해 초 고등학교 동창생 세 명이 모여 ‘화해’ 앱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때가 떠올 
랐다. ‘대학생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라는 주변의 시선들을 견디면서 사무실도 없이 카페에 
서 10시간 넘게 사업계획서를 쓰곤 했다.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한 번에 받았으면 하는 바 
탐이 늘 있었다. 그런 바람이 정부 협업으로 이뤄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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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협 업 … 1+1=3, 그 이상의 국민행복 


01 이 주의공감 I 정부 협업이창업 기회늘린다 
22 총론 I 낭비없앤 부처협업…열매는 국민에게 
24 공중선정비 I 어지럽던공중선 ‘말끔’…온 동네가 겔끔’ 
26 대학생 주거복지 I “원룸 반값에 오피스텔 전세 얻었어요” 
28 재난 지원 I 재난 주민들 일손 덜어준 ‘원스톱 지원’ 

30 교육 I 아이들에겐 무용… 병사들에게학점을! 

32 콘텐츠산업 지원 I ‘유료 웹툰 서비스’ 성공 01 끈 정부 협업 
34 소상공인 지원 I 묻지마 창업 그만!… 상권분석 해드려요 
36 인터뷰 I 심오택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부처간 협업은 새 정부운영 패러다임” 

38 기고 I 협업은 통합과 융합의시대정신 구현 


고농도 미세먼지 

06 정부 대책 I 국내 ■ 중국발 오염물질 동시 감축 나서 
08 국민행동요령 I ‘약간 나쁨’ 이상일 땐 외출시간 줄이세요 




10 지역희망박람회 I “지자체 경계 허물면 주민행복 높아져” 
12 초점 I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안내서’ 공개 
14 안전복지 | 겨울철 ‘맞춤형 재난관리’ 펼친다 

16 정책현장 I 노숙인■ 쪽방주민 “올 겨울은 따뜻하겠네” 

17 알아두세요 I 아이돌봄 서비스，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18 정책소식 I 철도 안전 최우선… 매뉴얼부터 개편 

19 관광정책 I 의료관광객 위한 전문호텔 신설 허용 


59 역사가 된 정책 I 외규장각 건립 

60 화제의 책 I 〈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 

61 공감카툰 I 게으른 사람에 대한 두 가지 벌 

62 문화공감 I 〈점핑 위드 러브展〉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 I 가장 맛있는 김치 

64 소통과 공감 I 창의적 사고의 산실, 워크숍 


04 독자마당I 공공 DB 활용비즈니스아이디어공모 

40 스포츠 I 2017 FIFA U -20 월드컵 유치를 71원합니다 

41 스포츠 |이광종 감독 인터뷰 

44 문화융성 I 나이지리아‘한국문화축제’, 벨기에 ‘아리랑공연’ 
46 공감화제 I BBB 코리아 통역 자원봉乂ᅡ… 언어의 벽을 넘어요 
48 함께 사는 세상 | 대학생 3인방, ‘스 □ ᅡ트폰 점자 긋 |보드 앱’ 개발 

50 국민안전 ■ 생활편의 제도 I 성범죄자 알림 e 사 01 트 

51 공감소식 ID (대한지적공사전북시대‘활짝’ 

52 걷기 여행 I 광주 무등산둘레길 

] 1슭0 ᅡ다 전설 품은，산보다 더 푸근한 ‘무돌길’ 

56 한식의 맛과 멋 I 도루묵의 계절 “일단 잡숴봐요 


표지이야기 

박근혜 대통령0111 월 28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한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를 방문해 광주 전시관에서 수술로봇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01 박람회는 지역발전의 정책과 b |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卜진 • 연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위클리 공감〉이번 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사진, 일러스트，만화는 이용할 수 없 
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01 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 . kogl . or.kr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12.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谷 02-2625-3294 이메일 jjsmall @ korea.kr 


GPEN ■國 ■ 



57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수출의 노래’도 있었나? 

58 한국의꽃과 나무 I 뽕나무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내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주간지입니다. 



























































r~ pi 卜 i 〈위클리 공감>은독자여러분과소통하고자다양한의견을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 월 9 일(월)오전까지 

TT ^LJ gonggam @ korea.kr 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71사, 71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기 보내주시면〈위클리 공감〉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문하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답글 



233호〈세종시 2단계 이전 앞문 6개 부처 공무원들의 ‘4인4색’ 이주 전 

략> 가사를 읽고 

이승훈(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세종시로 가는 공무원들의 소감을 읽어 보니 이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느 
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적응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세종청사 
까지 가야 하는 민원인들도 생각해 청사 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 
뤄졌으면 좋겠습니다. 

U 답글 메일링 시스템과 콜센터를 운영해 청사 o |전에 대해 안내하고 있 
습니다. 콜센터(대전 : 120, 대전시외 : 042-120) 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 
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소식지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 

다. 

- 박재목 서 71관(안전행정부 세종청사 2단계 01전 T/F 팀) 


233호〈세종시엔 역사，문화가실아숨인다> 기사를 읽고 

김성엽(세종시 첫마을 한솔동) 

원수산 - 전월산둘레길을 조성했지만 막상 가보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 
니다. 방치된 나무, 정리되지 않은 길, 보 o |x | 않는 o |정표 등 주변 환경 정 d | 
가 미흡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주민이 즐겁고 안락 
하게 산책할수 있는 둘레길 조성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 답글 둘레길은 원래 2016년 01후 계획돼 있던 지역01라 필수적인 표지 
판과 안내판등만 □ ᅡ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01용객들01 급격히 늘어 
나제대로 정 H I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김용태 서71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고 B 

234호〈자유학기제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 기乂ᅡ를 읽고 

장명화《경남 양산시 소주동) 

다양한 체험활동, 스 무투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 ‘자유학71제’는 아이들을 긋 I 우는 입장에서 크게 71대 됩니 
다. 보다 많은 학교에서 실행되어 여러 학생들01 적성을 찾는 데 도움01 되었 
으면 합니다. 

U 답글 교육 o | 입시 위주로 o |뤄지구 | 때문에 학생들 o | 자신의 진로와 적 
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 I 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01 자유학 
， I 제입니다. 올해 42개 학교를 시범운영한후 내년에는40개 학교를추가 
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진하사무관(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금융사기，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더니 꼭 그렇습니다. 서민을두 번 울리는 금융사71 01 
0 V I 입니다. 지난호를 읽은 한 지인은 “00은행을사칭하면서 나한테 개인정 
보를요구하더라”며 황당했던 71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00은행 
직원0 ᅵ었습니다. 취재 중 만난 피해자들은 01구동성으로 ‘순간 
의 방심’이 호 ■ 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골치 아픈 금 
융사71，그래도 해법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하면 피해 신 
고부터 해결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물론 마지막 
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는 피싱까지 등 
장했다니 먼저 “금감원인데요” 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주의해 
야겠죠? 글■ 이창균 기자 



‘댓글에 답글’코너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 
넷01나 SNS 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 o |나 71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 
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지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습니다. 


정책브리핑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위클리 공감 블로그 
위클리 공감 트위터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 . korea.kr 

gonggam . korea.kr 

koreablog . korea.kr 

@weeklygonggam 

www . facebook . com/we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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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공 DB 활용 비즈니스아이디어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참신 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 일반부: 대학(원) 재학생 포함 일반 국민，그룹 참7 卜 7 ᅡ능 (3 명 01내) 

► 기업부 : 71업(중소 ■ 중견71업), 공공71관등 영리법인 

응모주제 공공 DM 활용한 71업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공공 DM 활용해 창의적 
인 U |즈니스 0 ᅡ01 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 71회와 일자리 창출 

시상내역 ►대상 (2 점):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및상금300만원 
►최우수상 (2 점): 표준협회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2 점): 한국산업71술시험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응모일정 12월13일(금)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산업부 공공 DB BI 공모전 홈페01지: g 30 bizidea . kr ) 

문의 산업부 공공 DB BI 공모전 사무국 n 070-7826-6670 



수요일 저녁풍경 가족사진 공모전 


여성가족부는 ‘수요일 저녁풍경 천만가지 가족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 1-1 다. ‘7 ᅡ족 사랑의 날’ 정 
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참여하시면 됩니다. 


일가정양립 가족사랑 캠페인 


I 수요월 서 量 

유公繼 어»ᄑ ᄈ장째이 

가.51 ■ᄈ ,! r 삐!.公 ^ 

• »，버 y 요數 


. 심公 

務， 


2 Sf«WB 집年貪舊 ■서 

■與麻뼤 

서: 


쇼 


응모자격 대한민국 가족 누구나 
응모주제 가족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 

(예 : 우리 7ᅡ족의 저녁상 차리 7 1 모습，딸 U ᅡ보 0ᅡ빠，01들 b ᅡ보 엄마의 모 
습 등)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 71235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 월 9 일(월) 오전까지 jjsmall @ korea.kr 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하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유로풀이 

4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불길과 연717 ᅡ 통하여 나7 
갈 

6 두부를 얄게 썰어 기름에 튀긴 음식. 

7 ^ᅡ주크고우묵한솥. 

9 글을 쓰기 편리하게 만든 종아 글자 수 계산이 편하도록 
일정한 칸이 그려져 있죠. 

10 효모나 세균 등의 □ I 생물01 유71 화합물을 분해해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를 생기게 하는 작용. “김치와 간장 
된장은 ⑴식품이다; 

11 꽃，열매, 눈 따위가 따로따로 다른 꼭지에 달린 한 덩이. 
눈00.장미 한 00. 

세로 풀이 

1 방을 여러 개로 작게 나누어서 한두 사람이 들어갈 크기로 
만들어 놓는 방. 

2 더러운옷이나이불등을물에 빠는일. 

3 조선 전기 안견이 그린 그림.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거닐었다는 복사꽃 마을을 비단에 묘사했죠. 현재 일본 
덴리대학에^장. 

5 감자와 더불어 옛날에는 구황작물, 지금은 건강식품인 
이것은? 

7 나무나 풀의 원줄기에서 뻗어 나온 줄가 근본에서 갈라져 
나온 것. 

8 한배에서 난 세 □ ᅡ리의 강0 ᅡ지를 일컫는 순우리말. 


시상내역 ►대상 (1 명): LG 미니빔프로젝터 

►최우수상 (2 명): 코베아 뉴와01드 빅돔 텐트 

►우수상 (3 명): 휴롬 HH 시리즈 

※그 외 시상내역은 공모전 홈페01지 ( familyday . kr ) 참조 

응모일정 12월10일(화)까지 

제출방법 디지털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 고해상도 촬영 사진 
접수방법 공모전홈페이지 

문의 공모전 운영팀 01메일 ( smjung @ publicmarkethg . cakr ) 


〈위클리 공감〉233호 (11 월18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 I ■로 1 연평도 3 농부고 ᅡ 6 조동사 8 산세 10 러시 0 ᅡ 11 71 대 
세로 1 연말정산 2 도농 4 부조 5 가동 7 사각기 I 대 9 세종시 

〈위클리공감〉233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구근형(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김은채(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은영(강릉시 노암동노가니길 3) 주영선(대전시 서구청사서로 11) 
권 □ I 영(경북 울진군 71성면 척산2길)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위클리 공감〉담당자 앞 
(우: 110-360) 


위클리 공감 2013.12.2 5 





































고농도 미세먼지 I 정부대책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중국 스모그의 영향권에 들어선 가운데 11월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 일대에 미세먼지 섞인 안개가 자욱하다. 

국내 ■ 중국발 오염물질 동시 감축 나서 

비산먼지 저감 등 대책 마련… 중국과 실현가능한 협력채널 확보 


o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 하늘을 뒤덮고 있다. 

환경부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10월 29일 고농도 미세먼지 
가 나타났다고 밝히고，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앞당겨 실시하며 국내 오염원 저감 노력과 더불어 국외유입을 줄 
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 지역은 수도권과 중부권，백령도 등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의 백령도측정소 분석 결과 (2011 년) 서풍 또는 북 
서풍이 불 때 국내 미세먼지는 평균 44.5 퍼센트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 중 • 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장거리이동 오염물 
질 조사연구사업 등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국발 오염물질의 
비중은 전체의 30~4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과 중부권의 경우 국외 영향과 더불어 대기 정체현상과 


자동차，난방 등 국내 오염원 증가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 
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간 CNG ( 압축천연가스) 버스 보급， LPGK 액화석유가스) 택 
사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청정연료 사용 확대 대책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감소되는 추세였 
다 그러나 올들어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19 회로 전년 
(3 회)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도 2002년 이후 감소 추 
세를 보이다 지난 1 월과 3 월， 10 월에는 평상시의 2~3 배 높은 고 
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올들어 중국에서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한 것 
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지난 1월과 10월 기록적인 
(993 - 407Mg/m 3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 IPCC ) 의 ‘중국 미래기후전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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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22년까지 증가 
하고，최악의 경우 2050년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 
는 법으로 정해진 시행일 (2014 년 2월) 이전인 지난 8월부터(수도 
권，전국은 11월) 시험예보 형태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1단계 예 
보제에 이어 초미세먼지를 대싱으로 한 2단계 예보제도 법정시 
행일 (2015 년 1월) 이전인 2014년 5월(수도권，전국은 8월)부터 앞 
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직경 10心 이하의 작은 먼자 
머리카락 굵기의 6분의 1 이하 크기. 


미세먼지 가운데에서도 직경 2.5 um 이하의 
작은 먼자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에서 
200분의 1 수준. 

o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 


미세먼지 

(PMio) 


초미세먼지 

(PM2.5) 


2단계 예보제，법정시행일에 앞서 내년 5월 시범 시행 

이에 따라 2단계 예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역에 초 
미세먼지 측정망이 보급되도록 2014년까지 36개소의 수동측정 
망을 조기 구축하고，전국의 164개 자동측정망도 검사지침을 마 
련해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오염량을 줄여 국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국내 오염 
원 저감 노력도 강화한다. 이미 2012년 말 강화 또는 신설한 사업 
장 배출기준은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초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저감과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휘발유차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신설 
하고 2014년 CNG 버스 1，560대，전기차 800대 등 친환경차 보 
^을 늘린다. 

제2차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2015~2024)을 추진하며，지방 
자치단체 등과 함께 동절기 불법소각，비산먼지 등 특별 단속에 
도 나설 계획이다. 

국외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한 • 중 환경협력도 적 
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여 년간 한 • 중 • 일 3국간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열린 제15차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 
기분야 정책대화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올 12월 개최 
되는 한 • 중 • 일 환경협력포럼에서 스모그 저감을 위한 3국간 협 
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국장급 정책대화 등 실현가능한 협 
력채널을 확보하고자 한다. 



© 서울과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 비교 단위: 예/ m 3 2013년 


서울 

베이징 

고농도시 평상시 

1 월 

124 

55 

최고 993 

3월 

141 

46 

— 

10월 

77 

32 

최고 407 


자료 •환경부 


환경기술 협력에도 나선다.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환 
경산업 •기술을 진출시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수출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12월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COP 19)， 
한• 중 민관 환경간담회 등에 참가해 ►경유차 매연저감 개조기 
술 ►석탄화력발전소 탈황 •탈질기술 ►도시폐기물 저공해 소각 
기술 ►청정 대중교통시설 운영 방안등 중국의 관심이 높은 환경 
기술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열리는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스모그 저감 
프로젝트를 의제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이것을 ‘동북아 협력구 
상’과도 연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0 글 ■ 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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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I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등을 착용해야 한다. 

‘약간 나쁨’ 이상일 땐 외출시간 줄이세요 

올 시범예보 중에도 미세먼지 농도 우려되면 언론에 관련 정보 제공 


o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고농도 미세먼 
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세먼 
지는 입자가 작을수록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직접 침 
투해 천식 및 폐질환 유병률，조기사망률 등을높일 위험이 있다 
미세먼지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다. 특히 초미 
세먼지 ( PM 2 . 5 ) 의 구성성분을 분석해 보면 2차 생성 물질인 이온 
성분(황산염，질산염，암모늄 등)이 가장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성분(유기탄소，원소탄 
소)이 높다.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등 관련사망률도 증가해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 • 

동네별 실시간 오염 ‘에어코리아’서 확인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형 미세먼지 수치예보 모 
텔’을 개발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 
과에 예보팀을 마련했다. 또한 5월부터 7월까지는 예보제 협업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 및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30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PM 1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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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세먼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 

• 등산, 축구 등 오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특히 어린01，노약자，호흡71 
및 심폐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 자제 

• 세수를 자주 하고，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야외 바비큐등 자제 


© 미세먼지 (PM 10 )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 


개정 구간 

추으 

o □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예측 농도 (배 / m 3 ■일) 

0~30 

31-80 

81〜120 

121-200 

201-300 

301~ 

행동 

자 

- 

- 

장시간 실외활동 
가급적자제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요청 
(특히 호흡기, 심질환자, 노약자) 

실외활동 제한 

실내생활 

요령 

일반 

- 

- 

- 

장시간 무리한 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첫 예보가 실시됐다 올해 시범예보 중 미세먼지 ‘약간 나쁨 이상의 
농도 증가가 우려될 경우 언론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 
보 결과는 내년 2월부터 기상청의 방재기상시스템을 통해 언론에 
상시적으로 제공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예보를 5단계 
로구분한 뒤 방재기상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다 

예보 내용이 ‘약간 나쁨 이상이거나 실시간 농도(민감군영향 
등급 이상)가 높은 경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약자，어린이，호 
흡기질환자，심폐질환자 등은 가급적 외출시간을 줄이고 외출 시 
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는 대기오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 
원에서는 야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대체하는 사항도 권고된다. 
오랜 시간 외출할 경우 에어코리아에서 동네별 실시간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 
해 예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글 ■ 김혜민 71자 

에어코리아 www . airkorea . or.kr 


O 부문별 생활수칙 

I • 노약자, 호흡71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天的| 


가정 및 

식품취급 

^■소 

•창문을닫고가^적외출최소화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제조 ■ 7 [공，조리시 철저한 손 씻71 

•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예보를 고려해 실내체육으로 대체 

• 천삭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 
•(필요시)상비약 비치 

•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 ᅡ스크 착용 

• 천식 등 호흡기 및 심폐질환 학생에게 특별 고지 

• 창문을 닫고 7 居적 실외공71 차단 

® 쉬는 시간마다 손 씻기 

축산. 

농가등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 y 1닐하우스，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창문 등 닫구 I 

• 0 ᅣ적된 사료용 건초, 볏집 등은 U 1닐，천막 등으로 덮71 

^[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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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지역 ^형발전을 국정운향/ 핵심 가치로 삼아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상생과 선^환의 
구조를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역간 지/원의 배분이나 수도권에 대응한 
^형발전이 °m 지^^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가 
효율적으로 조■게 발전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격려사 중에서 -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7일 오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를 방문해 세종특별자치시 전시관에서 세종시 미래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지자체 경계 허물면 주민행복 높아져” 

박근혜 대통령 격려사 “주민 ■지자체 중심 상향식 지역정책으로 전환” 


O 중앙정부와 17개 시 •도가 모두 참여하는 ‘2013 대한민국 지 
역희망박람회’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 
다. 지역발전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이 행사는 중앙정부와 17 
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지역발전 종합행사다.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 행사의 올해 슬로건은 ‘지역에 희 
망을，주민에게 행복을！’이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지자체，학계， 
유관기관，지역주민 등 지역발전 관계자들이 한곳에 모였다. 중 
앙과 지역，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채로운 지역발전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소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7일 개막식에 참석해 17개 시 •도의 부 


스를 모두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삼아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 
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의 틀을 새롭게 바꿔가고 있다”며 “먼저 주 
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혁신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작은 부분부터 세심한 지원을 
펼쳐가겠다”며 “지자체간에 서로 경계를 허물고 유 • 무형의 자산 
을 함께 활용한다면 행정효율과 주민행복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 


고 덧불였다. 또한 각 지역마다 풍부한 고유 자산에 창의와 혁신 
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 
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산 중턱의 오래된 집과 골목을 허물지 않고 스토 
리텔링을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부산의 산복도로와 지역의 
역사 및 건축자산，음식문화를 결합한 전주한옥마을을 대표적 
인 사례로 들었다. 

정책존 등 3개 범주 27개 전시관서 다채로운 행사 

이번 행사는 박 대통령이 정부의 ‘국민행복 •지역희망 ( HOPE ) 프 
로젝트’를 직접 설명하는 첫 행사였다. ‘국민행복•지역희망 
( HOPE ) 프로젝트’는 ‘주민행복 체감 ( Happiness )’ ‘균등한 기회 
저1공 ( Opportunity )’ ‘자율적 참여와 협업 ( Partnership )’ ‘어느 곳 
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 ( Everywhere )’ 등 정부가 지향하는 네 
가지 지역발전정책 목표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정부는 신지역정책 패러다임으로 과저 외형 중심의 지역정책에 


서 탈피해 실질적으로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향후에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등을 위한 
세부 과제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이 목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희망’이라는 정부의 새로 
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게끔 기획됐다. 이에 따라 
이 행사에는 각 시 •도의 지역발전정책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전시 
회’를 포함해 지역발전정책의 다채로운 실천방안들을 논의하는 
‘컨퍼런스，타 지역의 성공사례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 등 여러 행사들이 열렸다. 

관람객들은 지역발전정책종합관(지역위원회)과 8개 부처관(미 
래창조과학부 •교육부 _ 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죽산 
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으로 구성된 
정책존에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 
지역존에서는 ‘창조지역 육성’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17개 지 
자체의 우수시책과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Q 

글•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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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탄력근무제 
육아 학업 병행 가능한직무^할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안내서’ 나와… 유형 • 절차•정부 지원 등 상세히 서술 


O 기업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 운영을 
시 간— 5 돕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안내서가 나 
J "-一 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노사발전재단과 
之—' ▼ 함께 기업용 매뉴얼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만들어 공개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시 
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기업들이 시간선택제를 도입 •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과 필요성，유형，도입 절 
차，인사 •노무관리，지원제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례와 직종 사례가 부록으로 소개돼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일 •가정을 양립시키고 점진적 퇴 
직 및 재취업，일 •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 
시간，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 
조사에 따르면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84퍼센트로 
나타났다. 시간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점진적 퇴직’이 가장 
많았으며(남자 58.7 퍼센트，여자 43퍼센트) ►육아와 병행 ►건 
강상 이유 ►학업과 병행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신규형’과 ‘전환형’ 두 가지다. 안내서는 신 
규형의 경우 장시간 직무 분할，피크타임 해소，우수인력 확보 등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절차 

신규형 전환형 



도입 필^^ 

신규형 시간선택제 도입 필요성 확인 및 목적 명확화, 

전환형제도 

시간선택제로의 전환 절차, 전환 후 인사관리 방안등 

분석 

조직 내 도입 분야와 영역을 선정 

설계 

을사전에 설계 

▼ 


▼ 


시^■선택제 

직무조사，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제도를 

노사공감대 

전환 제도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포함한 조직 내 긍정 

제^^ 계 

설계 

형성 

적분위기조성 

▼ 


▼ 


인사 •노무 

채용, 보상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 ■ 노무관 

수요조사 및 

시간선택제 전환 수요를 조사，전환 수요를 7 ᅡ진 대상 

관리방안 마련 

리 체계를 마련 

대^■자 확인 

자를 확인 

▼ 


▼ 


노사공감대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포함한 조직 

직무(업^) 

전환 대상자의 직무(업무) 조정 방안，대체 인력 확보 

형성 

내 긍정적 분위기 조성 


방^■을 수립 

▼ 


▼ 


^9과 관리 

설계된 직무별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 업무에 

배치하고^영 

^9과 관리 

대상자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대체 인력을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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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선택제 일자리를 하루빨리 잘 정착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통헤서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잘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서 - 


목적별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전환형의 도입 목적은 일 • 가정 
양립，점진적 퇴직，일 •학습 병행 등이다. 

흔히 시간선택제라 하면 하루 4~5시간씩 매일 근무하는 형태 
를 생각하기 쉬우나，시간선택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 
한 ‘탄력적인 근무제’다. 근무 패턴에 따라 卜1일 근로시간 단축형 
(주 5일 근무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 ►요일제 
형(주 4일 이하로 근무，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 ►혼합 
형(주 5일 중 일부는 전일 근무，다른 날은 단축 근무) 등의 적용 
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절차 유형별로 도입 절차가 다르다. 신규 
형의 경우 시간선택제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며，조직 내 도입 분야와 영역을 선정하는 것이 첫 단계다. 전환 
형의 경우 시간선택제로의 전환 절차，전환 후 인사관리 방안 등 
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첫 단계다. 

안내서는 도입 절차에 이어 기업이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사 •노무관리 원칙과관련 법령규정들을 ‘모집 - 
채용-재직-근로관계 종료’ 등의 단계별로 설명했다. 

정부지원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는 기업 규모，공공 . 
민간 부문，신규형 • 전환형에 관계없이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사 
발전재단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규형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월 최대 60만원，2014년 
부터 최대 80만원)와사회보§료 지원，법인세 •소득세 공제 혜택 
을 지원한다. 전환형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 
교 취학 전 자녀를 두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월 통상 
임금의 40퍼센트)를 지원한다 

안내서는 고용노동 부와 노사발전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글 ■ 박경 o ᅡ 기자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 www.nosa.or.kr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011350 


O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 



조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O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구분 

산 

경력채용형 

규형 전환형 

신규채용형 경력유지형 경력연장형 

대상 

• 경력단절여성 

• 제2의 직업 

을 희망하는 
장년 퇴직자 

^ 일 •학업 

병 행 근로자 

• 일•학업 병행 

재직근로자 

• 퇴직을 앞둔 

장년층근로자 

•퇴직자 

정부지원 

등 

^■용 방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ᅮ선취업 •후진 

학 지원 연계 

•일 •학습듀 

얼시스템 등 

활용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지 

원 등과 연계 

•근로시간단 

축지원 •임금 
피크제 등과 

연동 


자료 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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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지 


겨울철 ‘맞춤형 재난관리’ 펼친다 

소방방재청，취약계층 위한 재난취약시설 개선 등 4개 종합대책 마련 



강원 동해소방서는 11월 14일 어린이집 원생 120명을 대상으로 화재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o 마흔한 가구가 살고 있는 전남 장흥군 선학동길은 소방방재 
청이 지정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다. 기초 소방시설이 보급돼 
있고 마을 주민들이 합동으로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마을이다. 
소방서가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은 외딴 농어촌 지역은 화재 피해 
가클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없는 안전 
마을을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이후 선학동길에서 올해 3월 7일 실 
제 화재가 발생했다. 주택 내 창고에서 불이 난 것이다. 주민들은 
안에 있던 거주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 
했다. 소방 S 련 때 배웠던 지침에 따라 행동해 자칫 발생했을지 
모르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안전복지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소방방재 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노약자，장애인，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재난에 필요 
한 기초정보와 상황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 
다. 이들 계층은 생계유지나 신체기능결함，언어장벽 등 현실적 
인 문제로 재난대처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4대 전략과 23개 과제를 마련했다. 

‘작은것 하나라도 피부로느낄수 있도록하자는맞춤형 안전복 
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안전복지종합대책의 4 대 전략은 ►재난취약시설 개선 ►수요 
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찾아가고 찾아오는 재난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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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훈련문화정착 ►소방방재청 직원 중심 안전봉사활동 확산 
등이다. 23개 과제는 기존 10개 과제에 새로 발굴한 13개 과제를 
추가해 만들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을 개선한다. 재난취약 계층은 주거시설이 
낡고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이 부족해 재난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동네 주변 주택가등 서민밀집 위험지역의 불량 
배수로와 위험 비탈면 등을 정비한다. 위험시설물 진단 • 설계 • 정 
비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꾸려진 ‘재능기부 봉사단은 축 
대 • 옹벽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점진적으로 보급 
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요자 눈높이를 좀 더 고려한다. 대표적 
인 것이 ‘다문화 의용소방대’이다. ‘다문화 의용소방대’는 결혼이 
민자 혼인귀화자 등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이다. 소방활동을 하 
면서 이들이 한국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외국인 
이 재난신고를 할 경우 통역 지원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국 
소방관서에 조직된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은 여성 493명과 남성 9 
명 등총 502명이다. 

재난피해 경험자들을 위한 심리안정 지원도 수요자 눈높이를 
고려한 사업이다. 재난 발생 등을 경험해 트라우마가 생긴 피해 
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사등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담을 진행 
한다. 개인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어 
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맞춤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청각장애인 위해 인터넷방송서 수화 서비스도 

그 밖에 소방방재청 인터넷 방송국인 NEMA TV 에서는 자체 제 
작한 프로그램에 수화 서비스를 제공 기존에 소외됐던 27만6천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재난 관련 정보를 습득해 위험에 대처할 수 
^도록 개선했다.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 및 체험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을 감안해 연령 • 지역별로 찾아가고 찾아오는 재난안전교육과 훈 


©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종합대책 핵심내용 


재난취약시설로부터 

수요자 눈높이 고품질 

재난^ 1 자 보호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서^石 위험자 i 재난취약 

• 재난피해경험자 재난심리 지원 

요소 정비 

• 안전복지 컨설팅，폭염대책훈련 

• 화재 없는 마을 조성 등을 통한 

확대 

기초 소방시설 보급 등 

• 신고하 71 편리한 119 신고 서 y |스 

• 영세밀집 지역 화재예방 비상소 

추진 

화함^^ 


찾아가고 찾아오는 

나눔 배려공직자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문화 정착 

안전봉사문화운동^■산 

• 학교，교육원 등을 활용한 이론， 

• 소외계층 지원 사회공헌사업 추진 

체험^^ 

• 1 부서 1 봉사활동등 추진 

• 학생 및 외국인 등 대상 훈련 강화 

• 간담회 및 안전복지 원년 선포 

• 열린 재난상황실운영 

이벤트 추진 


자료 •소방방재청 


련문화를 정착시킨다. 유치원•학교•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등을 
오가며 공감형 재난안전 이론•체험교육을 강화하고，소화전•소 
화기 • 심폐소생술 익히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초 • 중 •고등학생 
을 대상^로 ‘주말 119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바쁜 주중 
보다는 학생들이 여유 있는 주말을 활용해 기초소방시설 교육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방재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나눔 
과 배려의 안전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 
과 함께 화대예방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화재피해주민 주택 재건 
축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순직소방관 추모와 유가족 위로행사 
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 
천하기 위해 ‘1부서 1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 청은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장애인，외국인，학생 등 1천만명과 취약지역 및 마을 
1，049개소，외국인학교 47개소，주택지원 50여 가^ 등이 수혜 
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해 사무관은 “일반인들에 대 
한 안전대책을 중요하게 실행하고 있지만，이번 대책은 사회적 약 
자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조한 것”이라면 
서 “중점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취약계층에도 안전 부문에서 복 
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Q 글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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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노숙인 ■ 쪽방주민 “올 겨울은 따뚯하겠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쪽방주민에 매달 연료비 지원 



서울 중부소방서 회현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의 혈압을 
점검하고 핫팩을 나눠주며 추위에 대비하고 있다. 


o 지난해 겨울 동장군이 유난히 기승을 부리자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이 동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2009~2010년 동절기 
노숙인 사망자는 4명， 201 C 卜2011년은 3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연 
이은 폭설과 한파에도 응급대피시설 등이 설치돼 동사자가 발생 
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설치된 응급대피소는 누구나 방문해 
추위를 피할수 있다. 

올 겨울도 추위가 일찍 찾아온다는 예보에 따라 노숙인 • 쪽방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 1，500명의 거리 노숙인，6천명의 쪽방 주민 등 2만 
여 명이 겨울 추위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거리 노숙인에 대한 위기관리사업이 강화된다. 만 
성 중증의 알코올 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 등이 거리에 방치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다. 거리 노숙인들을 상담하고 상 
태를 진단한 후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을 안내 


§ 한다. 추위를 피할 잠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병든 노숙인들을 
치료하자는 것이다. 

위기대응팀 구성해 상담 치료 서비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 • 경기 등 노숙인이 
밀집한 5곳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기대응 
팀을 운영한다. 현장대응팀은 노숙인들이 밀집한 현장에서 이들 
과 상담을 진행한다. ACT 팀은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과 및 내 
과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순회 진료를 통해 정신질환 등 
을 포함한 다방면의 치료 •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역，주요 공원 등 동절기 노숙인 밀집지 
역을 선정하고 현장활동전담(아웃리치)팀을 구성 •운영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현장활동전담팀은 기존 상담보호센터 인력과 
노숙인 복지경력이 있는 전문인력，노숙인시설 상담인력，인권단 
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종교•시민단 
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 현장을 야간 순회하고 밀착 상담을 
통해 동사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활동범위를 확대한다. 거리 노숙인이 
밀집한 지역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산재지역(강동 • 송파 •서초- 
동대문구 등)으로까지 위기대응팀 지원을확대했다. 1억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주요 산재지역을 중심으로 2팀 22명의 인력이 
동원돼 산재지역 노숙인을 지원한다. 

노숙인뿐 아니라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 
다.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사 
는 쪽방 주민들에게 연료비를 긴급 지원한다. 올해 12월부터 내 
년 3월까지 4개월간 월 8만5천원의 연료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가스 누출이나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소방 등에 대한 쪽방 시설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 
다. ① 글■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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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I 초생활수급자 등 법적 근거 마련… 빨래 등 간단한 7 ᅡ사일도 요청 71능 


O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던 직장인 이상미(가명 • 28) 씨는 앞 
으로 집에 오는 아이돌보미에게 양육뿐 아니라 아이의 빨래와 
간단한 청소도 부탁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제공해 온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사 서비스까지 확대되 
고，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아이돌보미는 보호와 양육 등 아이를 돌 
봐주는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11월 29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보육 교사를 파견한다. 
특히 생활이 어렵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맞벌이 가정 등 
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12세 이하 자녀가 3 
명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우선 순위에 오르 
게 된다. 

“수요자 요구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자체에서 지정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취약계층에 정 
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 


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다. 교육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아이 
돌보미가 지정된 서비스기관을 통해서 제공해 왔다. 

정부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의 양육비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 아이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2010년 
에는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을 추가했다. 
2012 년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아이돌봄지원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국 215개 기관 
에서 육아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 중 • 장년 여성들이 아이돌보미 
로활동해왔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돌봄만 제공 
하는 단일적인 서비스로 민간 서비스에 비해 질이 저하되고，맞 
벌이 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2017년々|지 비취업모 자녀를 포함 
한 모든 아동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에 맞벌이 우선 제공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 셈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박동혁 과장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만 돌봐주던 데서 나아가 부모가 원할 경우 가사서비스도 
추가 제공하고，돌봄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게 됨으로써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로 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 글■박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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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철도 안전 최우선… 매뉴얼부터 개편 

우171대응 매뉴얼 전면 보완 ■ 강화. ■ ■ 유형별 복구 교육 ■ 평7 肉|제 도입 


O 지난 8월 31일 대구역 KTX 충돌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 
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시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철 
도공사가 주로 맡았던 안전업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M 대 
분야 18개 추진과제를 정해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철도공사 내규를 개정해 인적 과실과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벌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 
한 관행을 적극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현재 5명뿐인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을 20명으로 증원해 수도권 • 중부권 등 3 
개 권역에 분산 • 배치한다. 철도공사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승격 . 
확대하는 등 정부와 철도공사의 안전감독 조직과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사 등이 신호를 제대로 못 알아볼 가능성을 줄 
이기 위해 신호기를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고 표시방법을 개선하 
는 등 시설관리를 강화한다. 나아가 노후 • 취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예산의 5퍼센트 수준이던 기존 안전예산을 10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사용이 지연됐던 일부 차량의 
ATP (열차 자동 보호장치)는 11월 말까지 사용을 개시하도록 했 
다. 아울러 초동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철도공사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전면 보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유형별 복구에 대한 가 
상 S 련과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 •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철도 부품(레일체결구) 부실 
의혹에 대해선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8월 19일부터 철도 
학회 이기서 회장(광운대 교쉬과 철도안전기획단 이종국 단장 
등 전문가 26명으로 검증단을 구성해 부실 의혹 검증에 나선 바 
^다. 

검증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전라선 BTL (민간투자사업) 
구간의 궤도 균열문제，신분당선 텐션클램프 파손문제는 보수 
조치가 마무리돼 열차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레일체결구에 대해 검증단은 “품질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운영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레일체결 



정부는 승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KTX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섰다. 


구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론화 과 
정을 거쳐 레일체결구 품질 기준과 시험성적서 제도를 개선，국 
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도부품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집계했 
다. 역사의 서비스 품질 항목에선 2010년에 비해 2.9 점 높아졌지 
만 열차의 서비스 품질은 떨어진 (5.5 점 하락) 것으로 나타났다. 
무궁화호가 주말에 많은 혼잡을 빚는 데다 지연운행 증가로 열차 
의 공급성 • 안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 고장，새마을 
호 등 일반 열차의 정시율，열차 내 청결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 
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하도록 지시했다. 0 글 ■ 이창균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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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 


의료관광객 위한 전문호텔 신설 허용 

모텔과 차별화된 소형호텔도 허용… 개별관광 추세 반영 


O 중국인 A (23 • 대학생)씨는 지난 여름 성형수술을 위해 한 
국을 방문했다. A 씨는 “서울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에서는 
안심하고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추천해 줬다”며 “번화가인 강 


© 관광진통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남 일대를 여행하면서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고말했다. 

수술과 관광 모두 만족스러웠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호텔 
은 많지만 주로 일반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라 의료관광객이 1-2 
주 이상 머물기 적합한 숙소를 찾기 어려웠다. A 씨는 “나처럼 혼 
자 찾는 의료관광객도 요양과 여행을 병행하기에 알맞은 숙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 씨와 갈은 고민을 했던 의료관광객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부 
담 없이 한국을 찾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시대 
를 맞아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의료관광처럼 부 
가가치가 큰 융 • 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관광진 
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 
으로 의료관광호텔업신설 ►부티크 호텔’처럼규모는 작지만 개 
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형 
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 
에서 주거지역 입지 때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의료관광 갈은 특수한 목적을 가전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 
다 편리하게 한국을 찾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예컨대 의료관광 
호텔은 환자나 동반4가 불편하지 않도록 19제곱미터 이상 면적 
을 가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장기 체류하는 의 
료관광객이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취사도구를 갖추게 했다. 

소형호텔업 신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형이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별 맞춤형 숙박시설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최소 
객실 수를 20실로 완화하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도 
록 해 일반 ‘모텔’과 차별화된 관광숙박 시설이 되도록 했다. @ 

글 •이창균 기자 






합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서 일정 
유치 실적을 가진 자(전년도 기준 의료기관 개설자 
는 연 환자 3천명, 서울 외 지역은 1천명. 유치업자는 
실환자5◦◦명이상) 

복수의 의료71관 또는 복수 유치업자의 사업추진 시 
참여71관 모두의 유치실적을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 
를 판단 

객실 최소 20실, 객실당 면적 19평방 □ I 터, 취사시설 
구 H 1( 필수), 풍속저해시설 제외한 휴양적합시설 구 b | 
(선택) 

내국인 숙박객은 (연간 71준) 호텔 객실 총 숙박가능 
인원의 40퍼센트 01하로 하며, 의료관광호텔은 의료 
71관과 별개 시설로 분리해0 f 함(단 분리돼0 f 하는 
정도, 분리돼야 하는 시설 범위 등에 대해 필요한 사 
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 

객실 수 제한 현행 30실 01상:ᅳ ‘20실 01상 30실 □ I 
만，으로 완화《관광호텔，가족호텔은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어야 함) 

관광숙박시설로 차별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 부대 
시설을 갖추고 부대시설 면적 합계는 건축 연 면적의 
5◦퍼센트 01하여01： 함(공중위생관리법상 일명 ‘모텔’ 
은 부대시설 없이도 영업 가능) 

현행 폭 12D | 터 도로에 4D | 터 01상 연접 ᅳ ‘幻] I 터 도 
로에 4미터이상’으로 변경 
이는 소형호텔, 호스텔에 대한 완화로 관광호텔, 가 
족호텔，의료관광호텔은 현행 도로연접의무 적용 
。현재 주거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는 불가하나，관광 
숙박업은 도로연접71준 준수，수림대 조성 등을 전제 
로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중(관광진흥법) 


졌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소형호텔업 신설과 
소형호텔 ■ 호스텔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71준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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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 가면® 쇼 ■丈 

림향 I 이벤트님 


공감포토가소개하는 사진을 감상하며， 사진 속 다른 부분 3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을 “다른그림찾기” 라는제목과함께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8일까지 
webmaster @ korea.kr 로 보내주세요. 

추첨을통해 문화상품권 (3 만원 /10명) 을 보내드립니다.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꿈다락토요문화학교》의 ' Wow , Rock !' 프로그램을통해 전문뮤지션 멘토로부터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학생들이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트고 
있습니다.〈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5일 수업제 시행 이후 마련된 아동•청소년 •동반가족을 위한 학교 밖 토요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내 : h 


더 많은^ᅡ진을 
감상하시려면 
공감포토 사이^를 
방문해주세요/ 
photo . korea.kr 




정책브리핑문^서비스실시 www . 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에서 그날의 이슈가 되는 정책뉴스를 문자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시작합나 
지금 바로 문자서비스신청하고，대한민국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 보세요!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하는 서비스 정부는 국민 ■ 현장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협업의 기본 목표입니다. 부처간 협업이란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일이 원활등ᅡ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지원하며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 만족도와 정부 생산성을 높여 공동 목표인 국민행복을 키우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끼리 공유와협력’ 

1+1=3, 그 이상의 국민행복 



























































기획특집 I 공공기관 협업 


낭 I 없앤 부처 협업__ • 열매는국민에게 

정부지원 효율성 높아져 국민편익 증대 • U |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 


o 만약 유튜브가 내부 직원에게만 동영싱_을 만들어 올리 
게 했다면，네이버의 지식 iN 서비스가 몇몇 전문가를 고용해 
질문에 답하게 했다면，지금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오픈 콜라보레이 
션〉의 저자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경영방 
식으로 ‘오픈 콜라보레이션 (open collaboration •개방형 협 
업)’에 주목하며，유튜브와 지식… 서비스를 그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 교수가 지칭하는 개방형 협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에 있는 다수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빛의 
속도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시대를 맞 
아 개방과 참여，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업은 기업경 
영，엔터테인먼트 등 각분야에서 이미 대세가 되고 있다. 

협업이 기업의 운명을 바꾼 경우도 있다. 협업이란 키워드 
를 중심으로 급락과 급성장이 교차한 사례가 바로 소니와 애 
플이다.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며 혁신기업으로 부•한 애 
풀이 2001년 아이팟 사업에 착수 아이륜스를 결합해 콘텐츠 
유료화에 성공하자 비슷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워크맨과 
소니뮤직)를 보유하고 있던 소니는 2003년 그와유사한 협력 
프로젝트 ‘커넥트 ( connect )’ 를 구상했다. 그러나 2004년 출시 
된 커넥트는 참담한 실패작이 됐고，이후 애플이 승승장구 
하는 동안 소니는 혁신기업의 대열에서 뒤처졌다. 

당시 소니의 최고경영자 ( CEO ) 였던 하워드 스트링거는 “사 
일로 ( silo ) 가 너무 많아 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여 
기서 사일로란 조직의 각 부서들이 사일로처럼 다른 부서와 
담을 쌓고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공부문 역시 협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5년간 정부 규모가 커지며 정부 조직이 1998년 
‘37개 부처 740개 과’에서 ‘43개 부처 1，664개 과 (2012 년 말 기 


준)’로 늘어나 부처간 칸막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업은 더 
욱더 절실하다. 

부처별 중복사업 증가로 협업은 필요가 아닌 필수 

여러 부처가 경쟁적으로 비슷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경우 올해 14개 부 
처，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3⑵여 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물론 사업별로 지원 내용이나 지원 대상 등이 다르겠지만，1 
천여 개가 넘는 수준이면 중복사업도 많을 수밖에 없다. 공 
적개발원조 ( ODA ) 추진사업의 경우도 28개 부처가 1천여 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12개 
부처에서 59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정부의 부처간 협업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고，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협업효과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필요가 아니라 필수 
가되고^다. 

한국산업 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 연구실 양현봉 선임연구 
위원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지원 목적과 대상 등을 일 
일이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중복 투자인지 지원인지 확인하 
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위원은 “근본적으로새로운사 
업 출발 단계에서부터 관련 기관이 함께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살펴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 3.0 
의 ‘4대 핵심가치’ 중 하나가 개방 공유 소통 그리고 협력이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진전략 ‘서비스 정부 • 유능한 정 
부 • 투명한 정부’에 따른 10대 과제 중 하나가 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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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 
는 협업점검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찾은 155개 과제를 협업과제로 선정해 
정책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거 
나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난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등 130개 과 
제는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력과 
제’다. 부처간 다소 이견이 있는 ‘통합 ODA 추진’ 등 15개 과 
제는 ‘조정과제’로 선정해 국무조정실이 국민행복이란 관점에 
서 조정을 맡고 있다. 나머지 10개 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 
으로 한 협업을 통해 장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 
과제’로분류되어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과제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43개 사업(전체 과제의 약 28퍼센트)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1월 말까지 30개 7} 까운 과제가 성공적인 협 
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민간부문에서 협업이 새로운 혁신과 창의성의 기반이 되 
어주듯 부처간 협업의 결과는국민편익 증대，비용절감등긍 
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도입한 ‘정부조달 소 
기업 우선구매제도’.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 
조원의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대학생 전세임대 등 ‘대학생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생 
주거지원율이 2011년 18.4 퍼센트에서 올해 21퍼센트로 싱승 
했다. 기관간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 • 청력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체검사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161억원의 비용 
을 절감했다. 집단지성이 각광받는 시대，공공기관들도 협업 
을 통해 국민 중심의，국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를 실현하고 있다 . ① 글 ■ 박경 o |■ 기자 


O 부처간 협업의 비전과 추진 방향 


협업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일이되도록 지원 

공직문화■인식개선 


일하는^■식 혁신 

시스템적 지원 
율적 관리 
(서류작업 지양) 

리더의 관심 유도 
참여도 높이기 

• 부처간 네트워킹 
강화 
。ᅵ■용 


0155 개 협업과제 현황 


►지하경제 양성화(기재부) ►성폭력 피 
해자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여가부) ►재 
협력과제 난 피해주민 원스톱서 u |스 지원(방재청) 

(1307H)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식약처) 등 


(15 개) 


►통합적 0DA 추진(국조실) ►국가표준 
체계 단일히(미래부) ►재외문화■교육지 
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교육■외교■문체 
부) ►대체휴일제 도입(안행부), 부정청탁 
방지법 제정(권익위) 등 


전략 ^ WI 

(10 개) 


►유아 교육■보육 통합(교육■복지부) 
►4 대 사회악 근절(국조실) ►기초생활보 
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복지부) 
卜다문화 7 ᅡ족정책 실효성 저I고(국조실) 등 


자료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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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공공기관 협업 공중선 정비 



어지럽던 공중선 ‘말끔’ 

온 동네가‘깔끔’ 

바닥까지 늘어졌던 전깃줄에 누전 위험 등 주민들 불안감도 해소 



서울 동작구 상도4동 김정근 동장(왼쪽)과 동네 주민 강필순 씨가 정비된 공중선을 둘러보고 있다. 


O 강필순 (65) 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40년 넘게 살았다. 도동 토박이인 그는 동네 
에 대한 애착이 깊다. 2년 전부터 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강 씨는 “동네가 예전엔 어떤 모습이었고，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다 생 
생하게 기억한다”며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곳이라 이 지역 환경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한다. 

그런 강 씨에게 최근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골칫덩어리였던 ‘공중선 
난립’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초만 해도 성대시장 일대 전봇대에는 공중선들이 
뒤엉켜 있었다. 공중선은 전력선과 통신선，케이블 TV 선 등 전주에 걸린 케이블을 일컫는 
용어다. 

“선들이 제멋대로 엉켜서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전주를 뒤덮고 선들이 너덜너덜 걸려 있는 
모습은 정말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상도4동 김정근 (52) 동장도 강 씨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 
다 김 동장은 “전봇대를 중심으로 전선들이 하도 뒤엉켜 격자 
무늬의 창문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 사업 진행 등 시너지 효과” 

“한마디로 말•하면 참 어지러웠죠. 칡덩굴처럼 엉켜 있었습니 
다 다행히 누전된 적은 없지만 선이 얽혀 있으니까 주민들도 
불안해 했습니다 전선이 바닥까지 늘어져 있다 보니 아이들이 
전선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낙뢰라도 
치면 얼마든지 큰 사고가날수 있었고요. 또근처에 작은 가게 
들이 많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클 수밖에 없었죠; 

11월 25일 기자가 성대시장을 찾았을 때는 공중선이 여기 
저기 뒤엉킨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성대시 
장 초입부터 성대골 어린이도서관까지 430미터에 이르는 인 
근 일대를 ‘공중선 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전주 위에 
뒤엉켜 있던 전력 • 통신•방송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좋게끔 하기 위한 목적 
이었다. 성대시장 일대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초 
에 마무리됐다. 강 씨는 “지역주민들이 정말 만족스러워한 
다”면서 “동네 인물이 확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웃 
으며 ^•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정부부처 •지자체 •사업자의 협업을 통 
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해당 사 
업자는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중선 정비실적 
을 주기적으로 평가 • 관리해 왔다. 이 협의회에서는 연간 공 
중선 정비 종합계획 심의 및 공중선 정비 추진상황 점검 등 
이 이루어^다. 


O 공중선 정비 협업 어떻게 했나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 

(위원장 : 미래부 제2차관) 

공중선 정비 

" 종합지원센터 


관계부처 통신•방송사업자 

산업부,국토부, 지자체 한전 통신사업자 전문가 

□ CATV ’ KTOA ， 

1 H ᅮ CATV 협회 



지자체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지자체 ■ 전파관리소 ■ 한전 ■ 통신 ■ CATV 사업재 
1단계(2013~2017): 20개 대도시, 2단계(2018~2022): 전국으로 확대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단 

(한전 ■통신 ■ CATV 사업재 

1단계(2013~2017): 20개 대도시, 2단계(2018~2022): 전국으로 확대 

• 지자체와 정비사업자 간 공중선 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 
(2013 년 1월)을 체결하고, 관계71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중 

미래부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가이드라인 마련 등사업 총괄 
산업부 전력선의 지중화 확대방안 마련 및 전력선 정비 지원 
국토부 공중선의 지중화 유도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방안 마련 
지자체 2013년도 공중선 실태조사, 정 H |결과 점검 ■ 확인 등 
정 U I 사업자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 투자하여 공중선 정년 I작업 

자료•관계부처 합동 


뒤엉킨 공중선 콜센터에 신고하세요! 

서울을 비롯한 인구 5◦만명 이상의 2◦개 대도시에서 난립한 
공중선을 발견하면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S1588-2498 


또한 서울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20개 대도시 지역별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정비 수요조사 및 
정비실적 등을 확인 감독해 왔다. 이 협의회에는 지자체뿐 아 
니라 도로관리청，한국전력，지역 통신 • 케이블 TV 사업자 등 
도참여했다.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 김성재 사무관은 “주관부서인 미래 
부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 
며 산업부 국토부 등 각각의 부처들은 말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0 글 ■ 김혜민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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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공공기관 협업 대학생 주거복지 


“원룸 ^■값에 
오피스텔 전세 얻었어요” 

LH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당첨… 매달 10만원 이상 절감 



부처 협업으로 지원한 대학생 전세임대에 당첨된 한나래(가명)씨의 오피스텔. 


O “밤에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나래 (21 •가명) 씨는 지난해 생애 첫 자취생 
활을 돌이키고 싶지 않다. 으슥한 골목에 위치한 원룸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설 때마다 공포 
에 떨어야 했다. 

경기 이천 출신인 한 씨는 지난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며 고생이 시작됐다. 첫 학 
기에는 남양주에 있는 이모 집에서 통학했다. 평소 살가운 친척이지만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가족과 달리 불편했다. 돈이 들어도 어쩔 수 없겠다 싶어 대학생들이 많이 산다는 홍대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다. 

마음은 편했지만 이번엔 돈이 문제였다. 방세로만 월 45만원이 들었다. 서울 중랑구에 있 
는 학교까지 1시간 반이나 걸릴 정도로 거리도 멀었다. 매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 
우 방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다음 부랴부랴 카페로 달려가 일하고 오면 녹초가 
되기 십상이었죠.” 3남매 중 장녀인 데다 등록금도 국가장학금으로 해결한 처지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귀띔해 줬다 “정부에서 대학생들에게 집을 지원해 준대.” 이후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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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O 대학생 1인당 월평균 주거비용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 월 34만원 수준 (2 인 1실) 

대학가월세 보증금5◦◦만천만원, 

월 임대료4◦만~50만원 수준 
(서울) 


개선 


10 만원 이상 
절감 


24만원 (2 인 1실) 

사립대 공공기숙사 

14만원 (2 인 1실) 

국립대 BTL 기숙사 

7만~17만원, 보증금 100만~200만원 (1 인 1실) 

전세임대 

4만~9만원，보증금 100만~200만원 (2 인 1실) 

15만원 (2 인 1실) 

학생종합복지 센터 


자료■국토교통부 


0 2013년 대학생 주거지원 실적 


씨는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시행자인 LH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 
락거렸다 올 2월 대학생 전세임대 주거지원 모집공고에 바로 
지원했고 당첨됐다 “경쟁률이 셌나 봐요、친구 두 명도 같이 지 
원했는데 저만됐어요.” 

그는 현재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깨끗한 오피스텔 
에 살고 있다. 지하철 역에서 5분 거리，학교는 10분 거리 등 
최적의 주거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비실 옆 입구에서 보안카 
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최신식 오피스텔로 들어가자 
16.5 평방미터 남짓한 아기자기한공간이 드러났다. 

이 집은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으로 마련됐다. 저소득 가구 
및 지방 출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힘을 모은 결과다. 입주대 
상자 선정 기준은 대학 소재지 외 타 시 •군 출신 재학생이다 
1 순위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다 2 
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 (4 인가구 
기준 월 250만원)과장애인(소득 100퍼센트 이하) 등이다 

“2017년엔 전체 대학생 40만명 주거지원” 

“학2가 가까운 데다 안전해서 만족했는데 덤으로 방도 매우 
깨끗하고 좋으니까 마치 돈을 번 기분이더라고，라며 웃었다 
한 씨는 현재 전세자금 7천만원의 이자 형태로 매달 11만5 
천원을 LH 에 납부하고 있다. 이 돈이 한 씨가 감당하는 방값 
이다. 따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6만~7만원으로 한달 20만원 
정도에 주거비가 해결된 것이다. 

결국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처와 기관 간의 칸막이 
를 넘어서는 협업을 결정했다. ‘대학생 주거지원 협의회’를 구 


구분 

수용인원(명)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753 

국립대 BTL 기숙사 

2,050 

국립대 재정기숙사 

976 

사립대 재정기숙사 

5,121 

사립대 공공기숙사 

5,313 

학생 종합복지 센터 

1,000 

합계 

18,213 


성해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5년간 
대학생 8만명，연간 1만6천여 명을 추가 지원해 20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퍼센트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과 기숙사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 
을 말았다. 교육부는 기숙사 건설 지원을 주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예산 지원 및 행복(연합)기숙사 부지(국유지)를 제 
^하기로 했다. 

손발이 맞기 시작하자 결과물은 더욱 풍성해졌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서기관은 “부처간 협업으로 효율과 
질적 조건이 훨씬 높아졌다”며 “앞으로 대학생 주거지원율은 
점점 늘어갈 예정이다. 2011년 기준으로 주거지원을 받은 대 
학생 수는 29만명인데，2017년까지 40만명으로 늘려간다”고 
말했다. ① 글■ 박지현 기자 

대학생전세임대 지원 공고 lh . 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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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공공기관 협업 재난 지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경기 이천시 신둔면의 수해복구 현장. 


재난 주민들 일손 덜어준 
‘원스톱 지원’ 

세제 지원 _ 전71료 감면 등 7개 분야 간접지원 
한 번의 피해신고로 일괄 처리 


O 지난 7월 22일 단시간 집중호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경기 이천시 신둔면엔 당시 피 
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지석리 
산자락엔 폭우로 인해 산 위에서 굴러 내려온 커다란 바위가 나뒹굴고 있었고，뿌리째 뽑혀 
진^무도^였다. 

최근 이곳 수해 복구 현장에서 만난 지석리 강진우 (60) 이장은 “평생 이천에서 살았지만， 
지난 여름갈은 큰 폭우는 처음이었다”며 “그나마 다행인 건 피해 농가들이 수해 복구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 번거롭게 피해 신고를 하러 다니는 수고 없이 읍 • 면사무소를 통한 단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망자 3명，이재민 77세대 200명，재산 피해 규모만 250억원에 달한 이천시는 정부에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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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내용 


개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세제 •요금 감면 


^^ᅡ지원 

국세납기유예 


주택 

(지방세무서) 


/ (건축과•은행) 

지^■세 감면 


시설 

(세무과) 


(농산과•농협) 

건강보험료감면 / 

7/ \\ 

\ 어업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y _ y 

(수산과 •수협) 

국민연금납부 유예 / 

/ \ 

、\ 산림시설 

(국민연금공단) / 

개별신청 

\ (산림과•임협) 

전기료감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한국전력공사) 


(경제과 •은행) 


피해신고와 간접지원 신청을 기관별로 각각 신청 


개선 후 


해 시범 운영 중인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역이었다. 

피해 주민이 피해 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직 
접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 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 
록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해 원스톱으로 제공하 
는 것이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의 내용이다. 

예전에는 피해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하는 피해 신고 
와 별도로 세무서 보험공단 등 7개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이제는 시 •군•구(읍•면•동) 1회 방문 피해 신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 주민이 읍 • 면사무소에 피해 규모를 신고 
하면 읍 • 면사무소는 해당 시청 직원과 함께 주민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실사를 나간다. 이후 읍•면사무소와 시청의 재 
난안전관리과 담당이 실사 내용을 종합해 각각 국가재난관 
리시스템 ( NDMS ) 에 접속해 피해 규모를 입력한다. 중앙의 소 
방방재청을 비롯해 간접지원을 하는 관계기관에서는 국가재 
난관리시스템에 올려진 피해 신청 내용을 파악해 곧바로 실 
행에 옮길수 있다. 

이천시 재난안전관리과 남오철 과장은 “과거에는 자연재 
해 등으로 피해 농가가 생기면 주민들이 시청의 각 부서를 돌 
며 피해 신고를 해야 하는 바람에 민원이 폭주했는데，올해 
는 흥수로 인한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실행해 본 결 
과 구비서류 발급이나 신청 접수 민원이 해소돼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됐다”고말했다. 

기관별 구비서류 ■지원대상 범위도 개선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중앙부 
처와 관계기관들의 정보 공유가 필수다. 

올해 초부터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11개 중앙부처와 한 
국 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담당자들 
이 수시로 만나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관계기관별 개 
선과제와 추진해야 할 일들을 협의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올 여름 피해 발생시 재난관리시스템의 피해 정보를 공유하 
고 간접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좀 
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수의 관계기관이 참여함에 따른 이견 등에 대해서는 국 
무총리실이 중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기관별 구비서류 
나 지원 대상 범위가 불명확했던 것을 개선하고，불필요한 구 
비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었다. 


시군•구，읍면•동 
(피해신고) 

통합일괄지원 

(융자지원은 금융기관이 최종 처리) 

자료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박종빈 사무관은 “2006년 직접지 
원인 재난지원금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후 직접지원에 
비해 경미한 수준으로 방치되다시피했던 간접지원 체계를 올 
해 관계부처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협의를 통해 구축하고 
관계법령과 기준 등을 정비함은 물론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 
산시스템까지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료 감면 등 7개 분야의 간접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하는 것 
을 시범 운영하고，내년부터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행 
할 계획이다. 올해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해 경 
기 - 강원 등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총 1만！，011세대가 세제 • 융 
자 등의 간접지원을 받았다. 6 글 ■ 박미숙 기자 


정부는 올해 세제지원과 감면，금융지원 • 유예 등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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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공공기관 협업 교육 



경기 김포시 통진고 학생들이 무용분야 예술강사 우선영 씨(오른쪽 세번째)와 안무를 맞춰보고 있다. 


K 



아이들에겐 무용 
병사들에겐 ^■점을! 

부처 협업으로 예술강사 파견 ■ 군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01수 


O “어이!얼쑤!” 

학생들이 동작과 장단에 맞춰 만들어내는 추임새에 저절로 흥이 돋는다. 서툴지만 그만큼 
역동적이었다. 11월 26일 오후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통진중학교 나루관 다목적실에서는 한 
바탕 신명나는 춤사위가 펼쳐졌다. 한 학생이 실수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온다. “됐 
어，좋았아 완벽해!” 구석에서 연습하던 다른 학생은 만족한듯 외치며 미소를 띠었다. 

이들은통진중•고교 학생으로 무용동아리 ‘우쌤단’의 일원이다. 중2부터 고2까지 32명의 
학생들이 무용이 좋아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우쌤단은 통진중에서 한국창작무용을 가르치 
는 예술강사 우선영 (47) 씨와 아이들을 지칭한다. ‘우쌤’은 우 선생님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요즘에는 12월에 있을 교내 예술제 준비에 한창이다. 

학교 교사 ■ 학생 모두 신명나는 예술교육 

“아이들이 색동저고리 소품이 필요하다며 연구하더니 옷에 빨간 테이프를 붙여보는 등 여러 
의견을 내요. ‘선생님，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할 때도 있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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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참여에 그저 흐뭇하죠.” 

우 강사는 얼마 전 제자들로부터 “선생님 칠순잔치 때 요 
리해 드리고，장례 때는 공연을 오겠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는 친자식만큼이나 가까운 아이들이다. 종종 
학부모들에게서도 감사의 메시지를 받는다. 통진중은 2006 
년부터 무용을 정규수업의 하나로 편성했다. 1주 8시간의 무 
용수업에 재미를 불인 아이들은 인근 통진고에 진학해서도 
중 •고교 선후배들이 함께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통진고 2학년 손현욱 (17) 군은 “중학생이 돼 처음 무용수 
업을 들었을 때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큰 재미를 
느껴 5년째 (무용을) 하고 있다”며 “졸업 후에 진학해도 동아 
리 멤버로 계속 인연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과생인 
손 군은 전교 석차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모범생이다. 손 군 
처럼 무용을 전공하지 않아도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인 학생 
이 대^수다. 

예술과 교육이 만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 협업 
의 결과물이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 
업’의 하나로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무용.국악•공예 등분야의 외부 전문강사들을초빙하고 있 
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국 각지 학교들의 신청을 
받은 다음 시 •도별로 강사들을 배치한다. 때로는 각 학교의 
요구4항을 반영해 강사별 교육시간을 재배분하거나 추가 지 
원에 나선다.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주기적으로 
각 학교를 찾아 중간평가를 한다. 

예술교육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통진중 김성기 담당 
교사 (41) 는 “예술교육은 이전까지 엘리트 양성용이라는 제한 
적인 목적만을 가졌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분야 
별 전문가들이 일선 교육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대중적 
이고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심어줄 수 있 
게 됐다는 설명이다. 

원격강좌 참여 대학 올해 99곳으로 늘어 

특히 통진중•고교처럼 외곽에 위치한 도•농 복합지역의 경 
우 학생들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예술교육은 
이를 보완하는 한편 창의력을 계발하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이다. 예컨대 우쌤단은 지역 내 조강거리 
를 모티브로 창작극을 만들어 공연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아이들이 자연스레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되는 한편 



육군 5◦사단 영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한 병사가 원격학습을 하고 있다. 


지역문화 발전에도 힘이 된다. 

이처럼 교육 분야에서 부처간 협업 사례가 늘고 있다. 다 
른 예도 있다.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업한 ‘군 복무 중 원격강 
좌 학점이수제’다. 국방부는 육 • 해 • 공군 본부를 통해 해마 
다 전국 각 부대의 여건을 파악한다. 이어 교육부를 통해 일 
선 국•공•사립대학들에 원격강좌 개설을 요청하면 협조하 
는 대학들이 사이버강좌를 연다. 병사들은 영내 사이버지식 
정보방에서 동영상 강의 등으로 원격학습을 하면서 학점을 
취득할수있다. 

원격강좌 참여 대학 수도 2007년 6곳에서 올해 99곳으로 
대폭 늘었을 만큼 반응이 좋다. 한 학기에 3학점，1년이면 6 
학점을 딸 수 있다. 육군 50사단에는 얼마 전 한 학부모로부 
터 전화가 걸려^다. 

“아들이 수업 듣는다고 20만원을 부쳐달라는데，군에서 
무슨 공부를 해요? 혹시 아들이 사고 친 거 아닌가요?” 

이 학부모는 전후 사정을 듣고서야 웃음을 지을 수 있었 
다. 육군 50사단 김성배 중령은 “예전에는 군대 간다면 ‘몸 건 
강히 다녀와라’는 인사말이 끝이었는데 이제 몸 건강은 기본 
이고 ‘뭔가 생산적인 군 복무를 하고 오라고 해야 한다”며 “이 
는 우리 군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중령은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육기관과 접촉하기 어 
려운데 국방부와 교육부가 긴밀히 협업해 이런 애로점을 해 
소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Q 글 ■ 이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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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공공기관 협업 창조적 콘텐츠산업 지원 



정부 지원을 통해 유료 웹툰 서비스를 안착시킨 레진엔터테인먼트의 권정혁 최고기술책임자(왼쪽)와 이성업 이사. 


O ’레진코믹스는 첫달 매출 1억원을 돌파하며 성공적인 첫발을 뗐다. 6월 7일 안드로이드 
앱을，8월 17일 아이폰 앱을 출시해 현재까지 5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구글플레이 만 
화부문과 아이폰 서적부문 1위를 기록 중이다.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60만명을 넘었다. 첫달 
매출 1억원을 올린 후 매달 20~30퍼센트씩 성장하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유료 웹툰 서비스란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웹툰은 유료 모델로 정착 
한 영화 • 음악과 달리 아직까지 무료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웹툰 작가들의 수 
익이 열악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레진코믹스는 콘텐츠 수익 자체를 
작가들과 나누고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웹툰 유료화를 결정했다. 기존 대다수 포털 
사이트가 월급제로 작가들을 운영하던 것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유료화를 위해 레진코믹스는 ‘코인’ 결제방식을 도입했다. 일정 기간을 기다리면 무료로， 
빨리 보고 싶으면 코인으로 결제하는 부분유료화 모델이다.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레진코믹스에 만화를 연재하는 작가들 수입도 늘고 있다. 한 작가는 만화를 연재한 지 10일 
만에 5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했다. 그것도 신인작가였다. 레진코믹스 전체 사용자 중 


‘유료 웹툰 서비스 성공이끈 
정부 협업 

레진코믹스，매달20~30퍼센트성장… 문체부■미래부등 맞춤지원 


友: 一旦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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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료 사용자 비율은 현재 5.2 퍼센트에 달한다.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이성 업 이사는 레진코믹스가 성장한 
배경 중 하나로 정부부처의 합동 지원을 꼽았다. “문화체육 
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한 신인작가 발굴 매 
니지먼트 사업이 있었어요. 새로운 웹툰 창작을 지원하겠다 
는 내용이었죠. 공모에 도전해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한 
국콘텐츠진흥원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공모를 통해 레진코 
믹스에 5천만원의 지원금，해외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사무 
공간 등을 함께 지원했다. 

사업 초기 자금 지원 이은 글로벌 성장 컨설팅 큰 도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는 글로벌 성 
장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국내 창업 • 벤처기업들이 해외 
로 진출할 때 겪는 법률 •회계 • 특허 •마케팅 관련 어려움을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돕는 것이다. 레진코믹스는 장차 일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 컨설팅 등 
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 

또 다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은 ‘글로벌 K-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레진코믹스 
를 지원했다. 글로벌 K-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혁 
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서비스화하기 위해 지원 
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네트워크’다. 

“같이 뽑혔던 팀 30곳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발하게 아 
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런던과 미국 실리 
콘밸리에 다녀왔는데 해외투자자도 많이 만나고 투자 제의 
도 받았죠. 사업을 소개하자 해외에서도 공감하는 것을 보고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의 권정혁 최고기술책임자 (CTO) 는 글로벌 K- 스타트업 지원 
으로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성업 이사는 각 정부부처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지원한 
덕분에 사업 초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창업 초기 
에는 자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 
받은 1억원으로 많은 작가들에게 원고료를 줄 수 있었습니 
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에 잘 알려지지 않 
은 상태에서도 작가들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었 
^니다.” 

권정혁 CTO 는 “시작 단계를 벗어나 성장 단계에 들어선 
지금도 정부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하기 위 


O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지원밤은 정부 사업 


지원사업명 

사업주체 

지원 내용 

2013년 신인작가발굴 
매니지먼트(중소미디어 
등) 지원사업 


지원금 1억원 

2013년 만화 글로벌 
장편, 중단편 및 만 
화매체용 연재만화 
^■작지원 

한국 콘텐츠 진흥원 

지원금 약 5천만원 

글로벌운영기반 
지원사업 


해외 스마트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인프라지원 

2013년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무공간 지원 

^로벌 K -스타트업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5개월 동안 30◦만원 
지원 및 상금 수혜 

2013년도 

글로벌 창업 전문컨 
설팅 지원사업 

미래글로벌창업지원 
센터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지원 


자료 ■레진엔터테인먼트 


해 글로벌 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여러 부처에서 그에 
맞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해외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나 
컨설팅을 지원해 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 지원이 성장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여러 부처가 협력해 창업 지원에 나선 것에 대해 미래창조 
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공진호 사무관은 과거와 달라진 분 
위기를 이유로 들었다. 공 사무관은 “예컨대 웹툰 사업을 지 
원한다고 할 때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다느니 
인터넷 분야이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한다느니 하는 식 
으로 어디서 누가 지원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으니 갈등의 여 
지도 있었다”고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 부처의 장점을 활용해 문화체육관광 
부는 콘텐츠 아이디어 쪽을，미래창조과학부는 플랫폼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식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공 
사무관은 이어 “특히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해 부가가치가 높 
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력 •지원하는 분위 
기가 형성되었다”고 전했다. 0 글■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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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공공기관 협업 소상공인 지원 


묻지마 창업 그만! 
상권분석 헤드려요 

71초 DB 1천만건 공유 통해 ‘서민지원 플랫폼 서 b |스; 나서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중소기업청과 공유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민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상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은 울산 북구 명촌동 상가 지역. 


O 올해 7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한정식집을 연 용환섭 (52) 씨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 
인지원센터를 통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받고 창업했다. 

용 씨 부부는 1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나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국수전문점으로 업 
종 변경을 결정하고 창업자금 지원을 문의하고자 지난 4월 춘천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했 
다. 상담을 맡았던 백순임 전문위원은 센터를 찾아온 용 씨에게 상세한 임대시세 통계를 비 
롯해 메뉴 선정，유동 인구와 업종 분석，경쟁점포 분석을 해 주었다. 

충남 당진시에서 홍탁음식점을 경영하는 이완희 (57) 씨도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 서산지 
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 생계형 점포로 매출이 부진해 방법을 찾던 이 씨는 처음에는 
단순 운영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센터와의 기본상담을 통해 자금 투자 
만으로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종합진단라 컨설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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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월 여에 걸친 컨설팅 및 사후관리，센터 상담사악 점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업종 전환 후 매출 및 순익증가，점포인지 
도 개선 등 경영 활성화를 달성했다. 

위에 소개된 두 건 모두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 
를 활용해 상담을 받은 사례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3⑴명의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소상공인들에게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상권 분석을 하고 점포에 대한 입지 정보를 제공한 
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역별 • 업종별로 점포와 주변 시설 
등의 정보 제공을 비롯해 전국 행정구역별로 인구와 가구 업 
종별 업소 수 등 상권 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말에는 신규 빅데이터 서비스도 제공 

하지만 기초 데이터베이스 ( DB ) 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용자 
의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외부의 지적을 받아 
들여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올해 국토교 
통부와 협업체제를 가동했다. 

중기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권정보 기초 DB 를 국토부 
가 추진 중인 ‘공간정보 기반 서민지원 플랫폼에 제공하고， 
국토부는 중기청에 임대시세 등의 DB 를 제공해 상권정보 시 
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국토부는 12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 서울시를 시작 
으로 서비스하게 될 ‘서민지원 플랫폼을 서비스 한다. 도로명 
주소 지도와 수치지형도 등의 ‘고품질 지도’ 기반 위에 서민 관 
심지점에 대한 대를 구축해 다양한 공간정보 등을 제공함으 
로써 서민참여형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차 협업으로 국토부는 중기청에 건축물대장 DB 약 
700만 건과 토지특성도 약 16만 건，임대시세 조사자료 3만 
건을 제공했다. 이에 중기청은 약 280만 건에 달하는 업종과 
업소명，주소와 연락처가 담긴 소상공인 상가업소 DB 를 국 
토부에 제공해 기초 DB 공유를끝마쳤다. 

국토부가 제공한 기초 DB 중 임대시세와 관련한 정보는 이 
미 상권정보 시스템에 반영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두 부처간 원활한 협업의 성과는 시스템의 중복 
개발을 방지해 예산 절감을 이뤘다는 점이다. 중기청에 따르 
면 앞으로 3년 기준으로 기초 DB 조사비용 30억 원(연 10억 
원)과 지도 개발 및 이용료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예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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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권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의 지도를 검색할 수 있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핵심상권으로 표시된 지역. 

감효과를 보게 된다. 

중기 청은 국토부와의 협업 외에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유한 업체명(업종코드)，주소，층수，계약면적，전용면적， 
보증금，월 임대료 등 기초대를 확보해 상권정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했다. 또한 민간 인터넷포털 업체인 네이버，다 
음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용이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이용률 
을50만건에세00만건으로극대화했다 .0 글■박미숙기자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sg.se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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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공공기관 협업 인터뷰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부처간 협업은 새 정부운영 패러다임” 



때 성공한 협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o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간 협업은 국민 눈높이에 맞 
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간 칸막이를 제 
거하고，부처이기주의를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협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협업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 
다. 

심 실장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본다면，복지서 
비스 수혜자인 일반국민이 업무 관할에 따라 이 기관，저 기 


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없애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협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고，개인의 발전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 또는 국민만족을 위해서는 어느 부처，어 
느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얼마나 편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부처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정책 대안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개별 부처나 기관의 논리，입장을 떠나 철저 
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협업 
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협업을 국정운 
영 원칙의 하나로 강조할 만큼 부처간 협업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업행정 요구가 높을 것 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연계형 정부 ( joined-up gov ’ t ) 를 구축하 
고 미국은 ‘열린 정부 (open gov ’ t )’ 를 정책기조로 삼는 등 다 
른 나라 정부에서도 협업을 촉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협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며，협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 
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각 부처에 협업 경 
험이 쌓이면 공직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고，협업문화가 정 
착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합심하여 국민이 꼭 필요로 하고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때에 긁어줄 때 협업이 성공했다 볼 수 
^을 것입니다.” 

협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협업 점검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협업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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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합니다. 부처간 영역다툼이 심한 현안과제는 발벗고 나서 
서 이견 해소를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조정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근래에 있었던 조정 사례로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연 
비관리제도를 중복 규제하여 자동차업계에 혼선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11월 1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비측정 방법 및 절차，기준 등을 통일하고 측정 결과 
를 공유키로 하여 중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협업 성과는 

“155개 협업과제 가운데 대략 27개 과제에서 손에 잡히는 성 
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경제활성화를 위 
해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정부조달 소기업우 
선구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사회적기업 활성화 방 
안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부처간 정보 공동이 
응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비용절감 효 
과도 거두었으며，부동산정보와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하여 
전입신고 업무 처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등 국민생활 
과 밀접한 분야도 적지 않습니다.” 

협업을 통해 얻은 또 다른 성과가 있을런지요.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협업의 필요성 
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부처 입장을 떠나 국민의 입장 
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 
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협업과제를 추진하면서 경 
험을 축적해 나가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와 행태가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중요하게 여긴 협업의 원칙 혹은 기준이 있다면. 

“협업이 가장 어려운 경우는 부처간 영역에 대한 다툼이 있 
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연비규제에 대해 산업부와 국 


토부가 서로 자신의 소관이라고 충돌했을 때 국민의 입장에 
서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부 
처간 이견은 해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혹 일부 부처에서 
통상적인 업무 진행상 단순 협조를 협업실적으로 과장하거 
나 형식적인 협업 태스크포스 ( TF ) 팀을 구성하는 등 ‘보여주 
기삭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업을 위한 협업’에 
매몰되면 오히려 공직 내부에 냉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 

“협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성과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 
고 있지만，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협업이 우리 공직사회의 행정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9 
개월간의 공과를 돌아보고 내년에 부처간 협업을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성과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갈습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지요. 

“협업은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업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에게 협업의 성과가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디고 ^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체감협업 달성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3개 분야(경제활성화 민생안정，국민안전)의 20개 과제 
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이 안 되어 국민 
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민 
원업무가 많은 다른 부처와 협력해 민원 동향에 더 큰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들이 협업의 결과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행의 마지막 단계까지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협업과 함께할 때 국민에게 협업의 성 
과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G 글 ■박경아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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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기획특집 I 기고 

협업은 통합과 융합의 시대정신 구현 

국민들의 행복한 삶 위한 부처 칸막이 제거 •협업 지속해야 


o 새 정부의 국정목표는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운영의 
4대 원칙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부처간 칸막이 없애기’，‘현 
장 중심의 정책피드백 시스템 구축，‘공직기강 확립’을 제시했 
다. 또한 국정목표와 국정운영의 4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 운영원리로 정부 3.0 을 내놓았다. 즉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라는 이름으로 부처이기주의의 벽 
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각종 국정과제를 실현해 나갈 것을 주 
창한 것이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통합과 융합이라는 시대정신과도 
상 f •한다.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지름 
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155개 협업과제(조정과제 15, 협력과 
제 130, 전략과제 10) 를 선정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부처간에 보이지 않는 벽，정부 칸막이 (government silo ) 
는 왜 생기는 걸까? 2004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몇 가 
지 원인이 있다. 조직 관리자의 태도나 다른 부서에 대한 무 
관심이다. 조직권한이 막강한 부서와 아닌 부서간의 괴리나 
물리적인 거리도 꼽힌다. 조직 내의 고립된 사고방식과 개인 
성과를 기초로 한 경제적 보상을 바라는 점도 지적된다. 협업 
을 어렵게 하는 이유들이다. 

“조직환경에서 협업은 주목해야 할 행정관리” 

정부 칸막이가 심할수록 벌어지는 결과들은 불보듯 뻔해진 
다. 부서(처)간 의사소통이나 협조가 막히며 정책목표에 대한 
부처간의 차이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부처 칸막이 문화 
는 결국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통로가 막혀 시행착오를 반 
복하게 된다. 갈등조정 절차나 제도도 덩달아 취약해진다. 새 
로운 업무영역(법령 제정 등을 통한 영역 다툼 등) 선점을 위 


한 갈등이 발생^■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협업행정을 행정관리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 정부의 행정관리에는 조직，인사 예산，법령，문화 및 행 
태 등에 관한 다양한 관리가 내포된다. 하나의 관리만으로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다. 전통적 관료제가 전문성과 분업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는 기여했지만，반대로 현대의 
수요엔 충족하지 못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수요나 정책문제가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현대 동태적인 조직환경에서 협업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행정관리다. 

성공적인 협업행정은 어떤 것일까? 협업과 관련한 저명한 
연구자인 블릭스테드 등이 제시한 협업의 핵심 원리를 제시 
하면다음과 갈다. ►이해관계자들간 공유와 합의 ►확실한 
역할.책임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정부구조，의사결정의 공 
유 전문기술의 분화 ►효과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리 
더십 ►협력과정에 몰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협업의 과정 
을 평가하기 위한 감독절차 ►협업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 
산이 필요하다. 

사실 시골 목장에 있는 사일로(곡식저장창고)는 목가적이 
고 아름답다. 그러나 정부에 존재하는 사일로(각 부서가 담 
을 쌓고 내부 이익만 좇는다는 의미의 경영학용어)는 편협한 
조직이기주의 등 다양한 문제를 낳았다. 이 
제 정부의 행정관리도 협업을통해 칸막이의 
악순환을 제거하여 국민이 조화롭고 한층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협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0 

글 _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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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유해발굴 

당신의 관심과 참여가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전사자 유해소재제보 

• 직접 매장，목격，들은사실 (유해발굴시포상금지급) 

◎신원확인을위한 
유가족 유전자시료 채취 참여 

• 거주지역 보건소 방문，전화신청 가능 (자가채추|) 

졌 현역장병 참여: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 참여장병에게 문화상품권 • 위로휴가 혜택 



이 땅 어딘가에 외롭게 남겨진 13만의 호국용사들.. 
그들은 오늘도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_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전 화: 1577 - 5625 ( 외6 ■ 25) 
인터넷: www.withcountry.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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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it 방 엔 …사네卜.” 

신연호 단국대 감독/ 1982 멕시코 U-20 월드컵 4 강 신화 주역 


지난 7월 8일 터키 카이세리 카디르 하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 국제축구연맹 ( FIFA ) 
L 卜20 월드컵 8강전에서 한국의 이광훈이 동점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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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U-22 대표팀 감독/ 2013 U-20 월드컵 8 강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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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2017 U -20 월드컵 꿈나무들 어떻게 키워야 하나 



2013 U -20 월드컵 이광종 감독에게 듣는다 

“성실한 선수 뽑아 기본기부터 가르치자” 


O 이광종 (49)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한국 유소년 축구의 
산증인이다. 지난 2( X )0 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우리 
나라 곳곳에 숨어 있는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 
고 올 6월부터 7 월까지 터키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 FIFA ) 20 세 
이하 ( U -20) 월드컵 대표팀을 8강까^ᅵ 올려놨다. 

이에 앞서 지난 2009 년에는 U -17 월드컵 8강， 2011 년 콜롬비 
아 U -20 월드컵 16 강 지난해 AFC U -19 선수권대회 우승 등을 
이끌었다. 

이 감독이 좋은 성적을 냈던 U -20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 월 2017 FIFA U -20 월 
드컵 유치의향서 (Declaration of Interest ) 를 FIFA 에 제출했다. 
FIFA U -20 월드컵은 2 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24 개 국가의 축 
구 유망^가 참가해 ‘미니 월드컵’이라고 불린다. 디에고 마라도 
나 (53) 부터 리오넬 메시 (26 • 이상 아르헨티나)，티에리 앙리 (36- 
프랑스)까지 전설들이 뛴 무대다. 축구의 미래를 먼저 만날 수 있 
어 스타 등용문이라고 평가받는다. 

올해 새로 취임한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국제 축구 외교력 강 
화라는 공약 실천을 위해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도 돕고 있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유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정부 승인을 내줬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 역시 “유치 
가능성이 높다”며 “아시안게임 등 종합대회는 국비 지원이 이뤄 
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은 축구협회와 FIFA 지원으로 충 
분히 치를 수 있어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 선수단 준비만 남았다. 2017 년 대회는 1997 년과 1998 년 
생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이 꾸려진다. 이 세대는 한국축구의 황 
금세대라 불린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 FC 유스팀에 
있는 백승호 (16) 가 1997 년생이고，이승우와 장결희(이상 15) 는 
1998 년생이다. 이들은 한국뿐 아니라 명문 바르셀로나도 기대하 
고^는^망^다. 

축구협회는 2022 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4 강을 목표로 잠았다. 


이광종 감독은 유소년 선수 육성에서 인성을 강조한다. 

2017 U -20 월드컵에서 좋은 경험을 쌓아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광종 감독에게 남은 4 년 동안 유소년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길을물었다. 

2017 U -20 월드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대회까지 4 년 남았다. 지금 중학생들이 주축이 될 것이다.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며 한국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알 수 있었다. 조 
직력과 정신력은 세계 정상급이다. 다만 개인 기량이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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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것을 많이 느꼈다.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 
다. 한국축구의 전체적인 토양에 문제가 있다.” 

어린 선수들의 재능은 어떤가. 예전 선수들에 비해 잘하는 것이 맞나. 
“어릴 때부터 공감각등은나쁘지 않다. 다만유럽 연수때 발렌 
시아 유소년들이 성인들이 쓰는 공으로 기본기를 배우는 것을 
봤다. 한국은 작은 공을 쓰는데 이런 사소한 차이부터 바꿔야 한 
다. 자주 익혀야 더 발전한다. 예전에 비해 개인 훈련이 줄어든 것 
은 아쉽다. 팀에서 성적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체력 훈련을 
많이 한다. 어린 선수들 스스로 개인 훈련을 많이 하면 더 좋아 
질것으로본다.” 

기본기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축구협회의 국가 대표를 키우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90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을 정도다. 파주에 꾸준히 소집되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소집할 수 있는 선수 
는 많아야 20~30명이다. 한계가 있다. 한국축구의 대부분을차 
지하고 있는 학원 축구가 아직도 성적 지상주의에 젖어 있는 게 
문제다. 선수 개개인의 기본기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전 연령대의 선수를 다 지도해 봤는데，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 

“연령별로 훈련 프로그램이나 훈련량을 조절하게 된다. 12세에서 
15세까지가 유소년이다. 이때는 어린 선수들에게 재미난 방법으 
로 개인 기술을 가르쳐 준다. 청소년인 16~17세가 되면 어려운 것 
을 가르친다. 연령이 올라가면서 전술적인 것도 복잡해지고 유소 
년 때와는 달라전다.” 

기술은 다소 부족해도 꾸준히 성장한 선수가 있을 텐데, 소개해 달라. 

“조원희 (30 • 우한 FC ) 갈은 경우 청소년 때 기술은 부족했다. 그러 


유소년 축구와 함께한 이광종 감독 프로필 

• 1964 년 경기 김포생 

• 20 ◦◦〜2009년 KFA 유소년 전임지도자 

• 2002~2003년 KFAU -15 대표팀 감독 

• 2002-2005^ KFA U -20 대표팀 수석 코치 

• 2004-2009^ 유소년 전임지도자 팀장 

• 2007 KFA U -18 대표팀 감독(한 ■ 일전) 

• 2008~2009년 KFA U -17 대표팀 감독 ( U -17 월드컵 8강) 

• 2009~2013년 KFAU -20 대표팀 감독 

• 2011 U -20 월드컵 16강 2012 AFC U -19 챔피언십 우승 


나 훈련 때와 실전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에서 항상 열심히 했다. 
그런 근성을 보면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었다. 예상대로 2006 
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나가는 등 성인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 
습을 보였다； 

선수 개개인의 장래성이 보인다고 할 때 대표팀을 꾸리면서 가장 중 
요하게 보는 것은. 

“팀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력을 본다. 한마디로 성실성이다. 마음 
가짐이 되어 있는 선수는 운동장에서 자신이 가전 기량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이들을 용 
서하면 안 된다. 그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만족하는 선수가 
있다. 이런 정신적인 것도 선수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들어간다.” 
인성이 기술에 앞선단 말인가. 

“사람이란 것이 다 그렇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전 선수를 좋 
아하지는 않는다. 남을 배려하는 선수를 좋아한다. 그들은 항상 
팀을 위해 희생한다.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어준다. 어린 선 
수가 발전하려면 인성과 끈기 •노력을 갖춰야 한다. 크게 성장하 
는 선수들은 이런 덕목을 꼭 갖췄다.” 

4년 뒤 뛸 선수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어린 선수들은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 또 주변 지도자의 도 
움도 필요하다. 현재 중학생들은 전술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익 
힐 시기다. 그런 능력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 
면 된다. 지난 U -20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류승우도 
이전까지는 대표팀에 자주 발탁되지 못했다. 어릴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큰 대회에 나가면 자신감도 찾고 기량도 오 
르게 된다. 지금 대표팀에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떨어졌다고 포 
기할 것도 없다.，， 0 글 ■ 김민규(일간스포츠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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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내가 만드는 축제가 대세 ! 

내가 무대에 올라갈 수도 있고, 무대에 올라갈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嚴 ■ 2013 년 12 월 15 일(일) 까지 


동영상 올리고 홈페이지에 URL 등록 


■^■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 
^^를 악기연주，노래 등 음악관련 모든 분야 



매월 초청공연 (지원금 50 만원) 

매주 인기영상 3 팀 (백호상품권 io 만원) 

홈페이지 추천수 단계별 상품 (iPad mini 등) 



최I 문화체육관광부 Daum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 한국음반산업협회 
관 I (주) 나무온 (주) Juice Come 仙 nny 후원 I UCEN CJE&M kl music 













































아프리카에 울려 퍼진 한국의 맛과 멋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축제’뜨거운 관심받아… 벨기에 아리랑 공연도 호평 


o “아부자에서 본 최고로 인상적인 공연이었어요. 환상적입니 
다! 음식도 아주 맛있었고요.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꼭 열어주세 

요.，，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 시민 에스더 씨는 엄지손가락을 치 
켜세우며 낯선 한국인들에게 말했다. 11월 16~23일(이하 현지시 
간)까지 8일간 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라 한국문화원이 아부자 
에서 개최한 ‘한국문화축제 (2013 Korean Culture Festival )’ 에 
는 나이지리아 시민과 외교관 1，3⑵여 명이 참석해 풍성한 행사 
가 됐다.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최대 규모의 류소개 행사다. 
이번 축제는 ‘한국의 맛과 멋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Enjoy 


the Beauty and Flavors of Korea )’ 라는 테마로 현지인들이 다 
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도록 구성됐다. 첫날 퓨전국악과 난타 
공연을 본 참석자들은 함께 춤추고 열렬히 호응_하며 축제 분위 
기를 고조시켰다. 나이지리아 국제학교 관계자들이 공연단에게 
학교를 방문해 공연해 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을 만큼 뜨거운 관 
심을 받^■다. 

이어 소개된 불고기 • 비빔밥 • 갈비 • 잡채 • 김치 등 36종의 한식 
뷔페와 인삼주•막걸리 등 한국 전통주에는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 “아부자에 한식당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등의 호평이 이어 
졌다. 불고기와 김치는 음식을 채워놓기가 바쁘게 소진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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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자 시민들이 한식 뷔페를 줄기고 있다. 한복을 입은 아부자 시민이 환하게 옷고 있다. 


최고 인기 음식이었다는 후문이다. 

영화도 빼놓을 수 없었다. 행사 기간 아부자 실버버드 극장에 
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영화인〈영화는 영화다〉〈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기담〉〈복면달호〉등 4편의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한국영화제가 열렸다. 3일간 600여 명이 관람해 모든 좌석을 가 
득 메울 만큼 인기였다. 

나이지리아 국영방송 NTA TY 와〈가디안〉〈디스데이〉등 신 
문 매체들도 ‘한국문화축제’ 특집기사를 잇따라 실으며 많은 관 
심을 나타냈다. 

유럽에 울려 퍼진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공연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축제가 끝난 사흘 뒤인 11월 26일. 이번에 
는 유럽 땅에 아리랑이 널리 울려 퍼졌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 
국과 유럽연합 ( EU ) 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벨기에 한국문화 
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보자 
르센터 (Palais des Beaux _ Arts ) 에서 ‘Spirit of Korea , Song of 


Korea , ARIRANG ’ 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마련했다. 

이날 공연에는 벨기에 정부 및 EU 관계자들과 외교사절단，현 
지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제 
23호인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흥부가，‘구음 시나위와 국립무용 
단 이소정의 ‘살풀이 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참석자들을 사로 
잠았다. 

또 벨기에 출신 한국계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얀센스와 거문 
고 연주자 최영훈 등이 본조 아리랑’을 연주했다. 경기민요 소리 
꾼 강효주도 다른 연주자들과 상주 • 강원 • 밀양 • 진도아리랑 등 
각지방의 개성 있는‘아리랑을불러 갈채를받았다. 

해외문화흥보원 해외문화흥보사업과 한현경 사무관은 “아리 
랑은 세계인이 감동할 수 있는 우리 음악”이라며 “아리랑이 한국 
의 전통문화를 넘어서서 세계인의 정서를 아우르는 문화콘텐츠 
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아리랑은 유네 
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2012.12. 5) 1주년을 앞두고 있다. 0 

글 •이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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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코리아는 라오스, 베트남에 이어 지난 10월 미얀마 양곤에 세번째 ‘한국어학당’을 개원했다. 이곳은 양곤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어 교육기관이다. 

통역 자원봉사… 언어의 벽을 넘어요 

BBB 코리아 4,500여 자원봉사자들，24시간 19개국 언어 통역봉사 


O 정대현 (40 • 직장인)씨는 3년 동안 단 하루도 휴대폰 전원을 
꺼놓은 적이 없다. 휴대폰을 끄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도 있지만 정 씨에겐 ‘휴식’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그의 ‘재능 
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정 씨는 언어 * 문화 봉사단체 
인 ‘ BBB 코리아에서 3년 동안 베트남어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24시간 내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다. 통역 봉사는 24 
시간 봉사 대기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아직까지 베트남 사람을 떠올리면 ‘불법체류자라는 편견이 심해 
서 베트남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역이 


잘 돼서 무사히 입국하게 될 때 보람을 많이 느껍니다.” 

그는2008년부터 1년간베트남에서 어학연수를했다. 당시 현 
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정 씨는 한국에 돌아와 BBB 코리 
아를 찾았다. 베트남인들에게서 받은 도움을 돌려주기 위한 자 
^뿡*사를 시작한 것이다. 

BBB 코리아에는 정 씨를 비롯한 4,5⑴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 이용자 수는 한 달 평균 6천여 명에 이른 
다. 영어，러시아어，스웨덴어，일어 등 모두 19개 언어 통역이 가 
다 

BBB 코리아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방한한 외국인들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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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원봉사로 출발한 단체다. 이 
단체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에 가는 
내국인들이 언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힘쓰고있다. 

라오스에서 ‘한국어학당’ 운영，한글 직접 가르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140만~150만명에 이르면서 BBB 
코리아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출산이 임박한 
몽골인 임산부가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직원들과 의사소통이 되 
지 않아 애를 먹은 적이 있다. 그 임신부는 BBB 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입원수속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출산을 했다. 

최근 이 단체는 활동반경을 통역 자원봉사에서 ‘한국어 교육 
으로 확대하고 있다. BBB 코리아는 국내 민관기관 최초로 지난 
해 8월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세종학당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 
다. 올해 9월에는 베트남 후에 ( HUE ) 에 세종학당을 추가 설립하 
고，10월에 미얀마 양곤에 한국어학당을 추가하여 1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BBB 코리아가 한국어 육에 힘을 쓰게 된 것은 BBB 코 
리아의 설립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 BBB 는 ‘Before Babel 
Brigade ’ 의 약자로 비포 바벨 (Before Babel ) 은 바벨탑 이전 시대 
를 일컫는 단어다. 그리고 브리게이드 ( Brigade ) 는 군대의 여단 혹 
은 단을 의미한다. 즉，언어 불편이라는 장벽을 넘어 서로 다른 언 
어와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와 화합을 이루자는 뜻이다. BBB 코리 
아 관계자는 “한글을 통해 세계의 언어 및 문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 
다”고 말했다. BBB 코리아는 앞으로 통역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해가면서 ‘한국어학당’도 지속적으로 개원할 계획이다. @ 

글•김혜민 기자 


BBB 코리아 유장희 회장 

“‘언어문화 봉사단체’ 모델 브라질에 수출할 계획” 

BBB 코리아 유장희 회장은 영어통역 자 
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 회장은 
“휴대폰을 꺼놓지 말 것, 소리샘 연결하 
지 말 것, 전화벨 0 1 울리면 즉시 받을 것 
등 지켜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즐겁게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01 단체를 01끌어오고 있 
는 유 회장은 최근 ‘한국어학당’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 
육기관이 생기면서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했다. 

유 회장은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현지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말한다”면서 
“다른 기업들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어학당을 꾸준히 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한글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도 놈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후에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있는데 ‘한국어학당’이 생 
긴 01후로 한국어 전공자들01 늘었다는 것01다. 현재 BBB 코리0 卜 ‘한국 
어학당’의 정원은 1◦◦명이다 그러나 유 회장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 
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BBB 코리0 ᅡ는 ‘언어 문화 봉사’ 모델을 브라질에 수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유 회장은 “우리 단체가 10년 넘게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 온 게 
알려지면서 브라질에서도 이 모델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 
해 왔다”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BBB 코리아는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 ‘한국어학당’ 4호를 개원할 예 
정이다 


BBB 코리아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 •무선전화에서 

1. 국내에서 지역번호 없이 1588-5644, 해외에서 현지 국제전화코드 
+82-2-818-1500 

2. ARS 음성안내에 따라 요청 언어의 내선번호 선택 

3. 해당 언어 봉사자 연결 

BBB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 ( BBB 통역)-안드로이드 / I 0 S 

1. 스01트폰 애플리케 o |션 □ ᅡ켓에서 BBB 통역’ 무료 다운로드 
* 삼성 앱스, 안드로01드 □ ᅡ켓，애플 앱스토어 

2. 통역연결 메뉴에 접속한 후 필요한 언어 클릭 

3. 전화 걸기로 봉사자 바로 연결 



위클리 공감 2013.12.2 47 













































함께 사는 세상 



대화창의 발명 대호 1 T ;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윤영미, 유진희, 김지원 씨와 지도교수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이형 
준^수. 


“시각장애인들도 세상과 쉽게 소통” 

대학생 3인방，스마트폰 점자 키보드 앱’ 개발로 ‘대학창의발명대회’ 대상 


O ‘스마트폰 키보드는 일반 사람도 햇갈리고 어렵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들도 손쉽게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스 
마트폰 점자 키보드 앱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지난 11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학창의발명대회 
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점자 키보드 앱’으로 대상을 
수상한 유진희 (22 • 이화여대 3) 씨의 말이다.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상대)가 공동 주최 
한‘2013 대학창의발명대회’에는 전국 94개 대학에서 3,442건의 발 
명품이 출품돼 경합을 벌인 끝에 유 씨를 포함한 김지원(2노 이화 
여대3)，윤영미 (23 •한양대 4) 씨가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최고의 발명으로 선정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점자 키 


보드 앱’은 약 25만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한 손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존에 
있던 시각장애인용 고가의 문자 입력장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돼 실용성은 물론 창의성과 완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 
를받았다. 

최근 이 팀을 지도한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이형준 (35) 교수 
연구실에서 대상 수상자들을 만났다. 윤영미 씨는 해외에 나가 
있는 관계로 이 교수와 유진희，김지원 두 명의 수상자만 참석했 
다. 2012년 1월 삼성이 주최한 ‘소프트웨어 첼린지캠프’에서 같은 
팀으로 만난 셋은 그때부터 시각장애인용 앱을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다고 한다. 

기존에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에서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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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사용률 급증 


내는 방법은 음성을 이용하는 것과 모스 부호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단점이 있었다. 음성을 사용하 
는 방법은 주위가 시끄러우면 잘 들리지 않고， 모스 부호를 사용 
하려면 모스 부호를 직접 배워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유 씨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스 부호를 몰라도 그들이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점자 체계를 통해 문자를 보내는 방식을 연구했 
다”고말했다. 

“점자 체계만 알면 누구나 사용”… 키보드 체계 특허 출원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는 총 6개의 점으로 표현되는데，이 
6분할을 스마트기기에 그대로 구현해 바로 타이핑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기존 스마트폰에 있는 일반 
키보드를 일일이 외워서 타이핑하는 수고를 덜어 준 것이다. 

6개 분할면마다 ‘도레미파솔라’의 음을 넣어 어느 칸에 어떤 
음이 나■요는지 기억하게 해 놓았다. 철자가 틀리면 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글자를 모두 친 것을 문장으로 확인하려면 화면 
에 손가락을 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자신이 타이핑한 글자 
를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다. 

이때 문자를 틀리게 입력하면，왼쪽으로 드래그해 지우고 다 


시 타이핑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다.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문자를 보내야 할 때는 이어폰을 끼고 들 
으면된다. 

김 씨는 “어떤 스마트폰 사이즈라도 6개 칸으로 꽉 차게 분할 
되는 키보드 체계는 현재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해 놓은 상태”라 
고^•했다. 

유 씨의 꿈은 졸업 후 정부조직에 들어가 공공성과 관련한 정 
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학창의발명대회 같은 정부 주최 발명대회에 끊임없이 나가 실 
력을 쌓고 있다. 김 씨는 “통신회사나 반도체회사에 들어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나 엔젤투자자들이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순수하게 평가해 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 
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똑똑한 과학 인재들이 창업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글 ■ 박미숙 기자 



6개의 키보드로 모든 점자 표현 

시각장애인을 위한 An I ■트폰 점자 71보드 앱’은 구글 플레01어 등에 올 
려진 스마트폰 점자 키보드 앱을 깔면 별도의 아이콘 없이 바로 자신 
의 스마트폰에 6개 분할 키보드가 내장되는 시스템이다 문자를 보낼 
때 아래 부분을 터치하면(사진 왼쪽) 일반 스마트폰의 키보드가 아닌， 
6개 분할 71보드(오른쪽)7 누 나오게 된다 01 6개의 71보드로 모든 점자 
를 표현할 수 있다. 현재 대상 수상팀은 6개 분할체계만 개발한 상태로 
터치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지는 0 ᅡ직 개발01 안 된 상태다. 


floTK | 山 -!1 .니 J¥HU 5pifll oriE 0 >lo yuP02, 



o 


위클리 공감 2013.12.2 49 


























































국민안전■생활편의 제도 I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성범죄자 신상정보 한눈에 파악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거치면 자세히 알 수 있어 

www.sexoffender.go.kr 


O 최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성 
범죄자 알림 e 누리집에 공개된 어린이 • 청소년 대상_ 성범죄자(신 
상정보등록 대상자) 1，675명의 선고 형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 
표했다. 이 중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43.4 퍼센트가 성범 
죄자 거주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장소로는 가해 
자나 피해자의 집 (34.4 퍼센트)이 가장많았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궁금한 것이 ‘우리 지역에는 성범죄자가 
몇 명이나 살까?’ 하는 것이다. 2012년 7월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8월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방치사건，제주 올레 
길 성폭행 살해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거주지역의 성범죄 
자 신상정보 파악은 더 중요한 일이 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수시로 거주지역의 성범죄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누 
구나 실명인증만 거치면 이름과 각읍 • 면 • 동 및 시 •도별 지도 검 
색을 통해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도 검색과 조건 검색이 
나온다. 지도 검색으로는 지도에서 시 •도를 클릭해 성범죄자를 
검색할수있다. 

조건 검색은각읍•면•동및 이름•학교등다양한조건 내용 
을 입력해 성범죄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직접 지도검색에서 oo 시•군•구를 검색했더니 한눈에 읍- 
면•동별 성범죄자숫자가5명 이하는초록색，10명 이하는파란 
색，10명 초과는 빨간색 사람 모양으로 표시그림이 보였다. 그림 
을 클릭해 봤더니 성범죄자의 목록이 보이고 해당 성범죄자의 이 
름을 클릭하면 성범죄자의 사진은 물론 나이，신체정보，주민등 
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성범죄 요지와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또한 o o 시 • 군 • 구 지도검색 후 상단에 ‘성범죄자 주변학교 반 
경 1킬로미터’를 체크하고 성범죄자를 클릭했더니 어린이집，유치 



성범죄자 알림 e 홈페이지 화면.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내년부터 성범죄자 알림 e ‘모바일 열람서비스 

내년부터는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자 알림 e 모바일 열람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해 내년 상반71 시험 운영을 거쳐 하반71에 정식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특히 모년 m 열람서 u I 스는 01용자의 현재 위치를 71반으로 주변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인 거주지역01 
아닌, 여행을 하거나 다른 일로 01동했을 때 모바일 앱으로 검색하면 주 
변 거주지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원，초• 중 •고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쉽 
게 볼 수 있게 돼 있었다. 직접 기자가 사는 동네 인근 중학교 주 
변을 살펴보았더니 두 명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김종문 주무관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방문해 누구나 사전에 성범죄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글 ■ 박미숙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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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소식 


LX 대한지적공사 전북시대 ‘활짝’ 

전주 전북혁신도시 신사옥에 둥지… “공간 정보 메카로 제2의 출발” 



ij (대한지적공사의 전주 사옥. 

O LX 대한지적공사(이하 LX 공사)가 전북시대를 열었다. 지난 
11월 25일 전북 전주의 혁신도시 신사옥에 새 둥지를 튼 것. 서울 
여의도 본사가 설립된 지 37년 만이다. 

14개 모든 부서가 이전한 것은 공기업 중에서는 LX 공사가 처 
음이다. 이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 
의 첫 입주 공기업이 됐다. 전국 186개 지사와 4천여 명의 임직원 
이 일하는 LX 공사의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농촌진흥청，국립축 
七 V 과학원 등 다른 공공기관들의 전북혁신도시 이전도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전은 부서별로 날짜를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동에 위치한 LX 공사 신청사는 부지면 
적 2만9,884평방미터，연면적 1만3,832평방미터에 지하 1층~지 
상 8층 규모다. 건물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고려해 설계했다. 
태양광과 태양열，지열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3：율을높였다. 

건물외벽은 자연채광을 극대화했다. 김태훈 LX 공사 부사장 
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모범 


전라북도 혁신도시 구성도 

적으로 이전을 완료했다”며 “이전 초기의 어려움을 전 직원이 
합심해 이겨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LX 공사 이전은 올 8월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채용 
의 기회도 확대됐다. 앞으로 신입사원 지원자 중 5퍼센트를 전 
북 출신 인재로 채용하는 ‘지역인재채용 목표제’를 도입할 계획 
이다. 사무보조，구내식당，청소■ 경비 등의 인력도 지역 사람들 
위주로 뽑을 예정이다. 

LX 공사는 11월 25일부터 전주 사옥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 
다. LX 공사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국토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 
는 ‘국토공간정보 조사 • 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3.0 실현을 위한 ‘ LX 3.0’ 추진과제 실천에 
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표 사장은 “국토공간정보 산업에 전북의 문화예술을 융합 
시키겠다”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글 ■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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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여행 


광주 무등산둘레길 

ᄀ’쓿 w 사상’(윷着4 ᅳ 
，ᆻ i > 야，，목몬아 ‘두 I 성’ 

광주의 진산(眞山) 무등산을 위시한 둘레길은 총 52킬로 □ |터로 광주를 U |롯해 담양，화순을 시계 방향으로 순례한다. 무등산둘레길은 무 
돌길로 불린다. 무등산의 옛 이름으로 알려진 ‘무돌뫼’에서 따왔다고 한다. 만추의 서정이 가득한 지난 11월 둘째 주말 무돌길의 제1길 12킬 
로미터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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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o “무등산이 왜 무등산인 줄 알아요?” 

이날 기꺼이 무돌길 도반(道伴)을 자처한 광주 동구청 공보관 
실 김경대 (43) 주무관이 제1길이 시작되는 각화중학교 뒤편 ‘시화 
가 있는 문화마을 초입에서 대뜸 물었다. 

“무등(無等)，산봉우리가 높고 낮음 없이 평평하다고 해서 붙 
여진 이름 아닌가요? 이성계가 붙였다던가 • _ 

“이성계가 이름 불인 건 남해 금산(錦山 • 681미터)일 테고. 무 
등산 이름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는데，내 생각엔 무덤에서 유래 
한 게 아닐까 해요. 저 산을 보십시오. 무덤처럼 둥그렇게 생겼잖 
아요. 무덤산…그게 구전되면서 무등산이 된 거 아닐까 싶어요； 
무덤처럼 덤덤한 산，뾰족한 봉우리 없이 평평한 산. 내력이야 
어찌되었든 무등산(1，187미터)은 어머니의 품처럼 푸근한 느낌을 
주는 산임에 분명하다. 

10여 년 전에 만난 풍수학자 최창조 씨는 ‘지기(地氣)는 감응 
(感應)한다’는 그의 지론을 펼치면서 “야망이 있는 자 권력을 좇 
는 자는 북한산처럼 우뚝 솟은 바위산을 좋아하고 성정이 부드 
러운 사람은 산의 안부(鼓部)를 즐겨 찾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 
다.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등산의 지기와 잘 맞는 사람은 푸 
근함을 좇는 자일 것이다. 우리 둘은 서로 “내가 바로 저 산과 잘 
맞는 자”라고 우기며 무돌길 초입에 들어섰다. 

“최소 100년，멀리 500년 이상 역사 지닌 길，， 

어머니 품 갈은 무등산을 아우르는 무돌길은 산보다 더 안락하 
고 푸근하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고살^과 oj ： 트막한 고갯마루， 
논두렁 밭두렁을 잇는 길이기 때문이다. 무돌길을 안내하는 무 
등산•보호협의회 홈페이지에는 “(무돌길은) 1910년대 지도를 기본 
으로 발굴 복원한 길로 최소 100년 이상 멀리 보면 500년 이상 
의 역사를 지닌 길”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사람 김 주무관은 겸손했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봤을 때 번잡하기 이를 데 없는 무등산 



1 무등산 정상 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들산재를 내려가는 산행객이 보인다. 

2 배재마을과 금곡마을을 잇는 고샅갈 아직까지 가을 정취가 물씬하다. 

3 원효계곡 숲에서 뒤돌아본 무돌길. 구들장처럼 짜맞춘 돌길에 들어서면 아늑한 숲 
으로 간다. 

4 무등산 정상을 볼 수 있는 들산재를 내려오면 청풍마을로 이어진다. 들판은 아직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등산로보다 무돌길이 훨씬 호젓하고 여유롭고 걷기 좋은 길임은 
분명한데…. 하지만 서울에서 서너 시간동안차타고온 외지인 
에게 이름난 무등산이 아닌 무돌길로들어서라고추천해도 될는 
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염려와는 달리 길은 좋았다. 무돌길 제1길에는 ‘싸릿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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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돌길 제1길이 시작되는 각화중학교에서 뒤편으로 올라가면 각 
화저수지가 보인다. 


제1길 초입, 각화저수지를 지나 오른편으로 들어서면 들산재로 향하는 숲길이다. 아직 
까지 단풍이 남아 있다. 


라는 별명이 달렸는데，싸리나무는 보이지 않고 한창 단풍이 무 
르익은 단풍나무와 소나무 •상수리나무 잎이 길바닥을 덮고 있 
었다. 중학교 뒤편 도시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해 길에 들어서자마 
자 저수지가 나오고，오른편 단풍나무 길로 들어서면 호젓한 숲 
길이다. 무돌길 이정표는 굵은 통나무 말뚝에 길의 이름과 거리 
만을 적었다. 다른 장식 없이 단출해 눈에 잘 띄었다. 선 굵은 무 
등산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산재는 야트막한 고갯마루다. 운동화를 신고도 충분히 걸 
을 수 있을 만큼 편한 길이었다. 주말 오후였지만 길을 다니는 이 
가 많지 않아 더욱 호젓했다. 고갯마루까지는 약 15분，재에 올라 
서면 무등산 정4 1 •부의 세 봉우리인 천왕봉 •지왕봉 • 인왕봉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좌우로 세 봉우리를 호위하는 중머리재와 장불 
재까지 훤히 보였다. 너그립게 올라서는 무등산 골짜기，부드러운 
산 능선에는 아직도 단풍이 남아 있었다. 나무를 보고，더불어 
숲을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장소였다. 

들산재 오르면 무등산 봉우리 한눈에 

들산재를 내려가면 계절별로 산골짜기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광주 
시 청풍동 신촌마을을 지나 등촌마을 정자를 만나게 된다. 

“들산재에서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가면 군왕봉 (365 미터)이에 
요. ‘군왕이 나올 만한산’이라는뜻입니다; 

사실 군왕(君王)처럼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산은 아니었다. 하 
지만 산 아래 마을은 흔히 ‘큰 인물이 나오는 마을이라 일컫는 형 
상을 하고 있었다. 

신촌마을은 고려 때 남평 문 씨가 정착하면서 시작됐다고 한 
다. 마을에 가면 균산정과 150년 된 우물，‘청풍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균산정觸山事)은 1921년 청풍동 출신의 선비 문인환이 세 
웠으며，2001년 후손들이 중수했다. 입구에 기와를 올린 출입문 
이 있고，내부에는 22개의 판각(板刻)이 걸려 있다. 정자보다는 
청풍막걸리가 이 마을의 명물이란다. 하지만 길을 시작한 지 채 
한 시간도 안 된 시점부터 막걸리에 취해 걸을 수는 없었다. 아쉬 
운 마음을 뒤로하고 앞으로만 걸었다. 각화중에서 신촌마을까지 
3킬로미터 구간，여기가 제1길의 끝이다. 

신촌마을에서 아^팔트 길을 건너면 등촌마을이다 덕봉산 (416 
미터) 등줄기에 앉아 있다 해서 이름 붙여졌다 마을 뒤편 고살길이 
끝나고 산길로 접어들려는 참에 아름다운 돌담길을 만났다 

돌담길을 끼고 산길로 접어들면 예전 복조리를 만들기 위해 조 
릿대를 채취했다는 조릿대길을 만난다. 길 고갯마루에는 지릿재 
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우리는 전라도 사투리로 “뭣이 지릿지 
릿하다는 것일까”라고 눙치며 걸었다. 허나 길 어디에도 지릿재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가 없어 아쉬웠다. 

재를 넘어오면 배재마을에 이른다. 배재마을 뒤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서면 정자에 닿는다. 배재는 ‘백롯재’에서 유래 
했다고 하는데，도자기 원료가 되는 백토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 
름이다. 또 마을 지형이 베를 짜는 바디 형국이라서 배재라는 설 
도 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있는 정자는 제2길의 종점이며，제3 
길의 시작이다. 신촌마을에서 이곳까지 약 2킬로미터，반시간 남 
짓걸렸다. 

금곡마을은 제4길의 시작점이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교 
차로에 작은 장터가 열렸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들이 텃밭에서 
가꾼 채소와 고추 등 농산물을 들고 나왔다. 해질녘이 다 됐지만， 
아직 장을파하지 못하고 있는모양이 얼마못판게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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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사로 들어가는 계곡, 길은 왼편 숲으로 이어진다. 제2길 등촌□을에 있는 민가 한 채.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어 마당을 들여다보니 

‘울안의집’이라는 문패가 불어 있다. 


교차로를지나 무등산 방면으로 들어서면무돌길이 이어진다. 
이 지점부터는 담양군 행정구역이다. 고살길이 끊어질 때쯤 원효 
계곡 숲길로 안내하는 무돌길 이정표가 보였다. 직진하면 원효 
사 뒤편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보였다. 

원효계곡 길바닥은 구들장을 꿰맞춘 듯 이어져 

원효계곡 길은 이날 걸어본 제1~4길 중에서 가장 좋았다. 바닥 
은 구들장을 꿰맞춘 것처럼 바윗길이 이어졌다. 아마도 옛길을 재 
정비해 놓은 듯했다. 돌바닥은 상수리나무와 단풍 낙엽이 수북 
이 쌓여 있어 더 좋았다. 흙냄새를 토해 내는 촉촉한 낙엽이 발부 
리에 차이는 느낌도 좋았다. 낙엽 쌓인 돌길은 10여 분 정도 이어 
^다. 

길은 원효계곡 하류 풍암천을 따라 평촌마을로 들어섰다. 아 
스팔트 길을 300미터 정도 내려가니 ‘무돌길쉼터가 보였다. 길동 
무가 “이 지점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막걸리 한잔 하기에 좋다”고 
해 기대를 했지만，아쉽게도 쉼터는 정비 중이었다. 

계곡을 따라 금산교를 건너 담안마을로 들어서면 아름드리 
정자가 길손을 맞이한다. 담안마을은 닭뫼，동림，우성마을과 함 
께 평촌마을이라고 불린다. 이 마을 다리를 건너 우성마을을 지 
나면 중앙천이 흐르는 남면 반석마을을 거쳐 산음교에 이른다. 
산음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서 깊은 소쇄원이다. 

배재마을 정자에서 시작하는 제3~4길 구간을 합쳐 약 6.5 킬 
로미터，한 시간 반 정도 걸렸다. 총 11.5 킬로미터，오후 3시에 시 
작한 길은 6시경에 끝났다. 한나절가량，너그러운 무등산의 풍취 
와산기슭에 얽힌 전설을따라 걷기에 좋은 길이다. 0 

글과 사진 ■ 김영주(여행 칼럼니스트) 



가볼만한곳 


충장사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있는 사당. 유물관에는 중요 민속자료 제 
ill 호로 지정된 충장공 김덕령 장군 의복과묘에서 출토된 친필 등 o | 전시돼 
있다. 사당 뒤쪽에 묘와 묘 d |7 卜 있으며 7 ᅡ족묘도 조성돼 있다. 김덕령 장군 
은 임진왜란 때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켜 용맹을 떨쳤다. 그러나 선조 28년 
(1596 년) 적장과 내통한다는 무고로 체포도 H 옥에서 죽음을 당했다. 영조 때 
병조판서로 추증됐다. 광주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1187번 버스를 타 
면 갈수 있다. 

무돌길 전 구간을 거점별로 도는 무등산순화버스가 1일 6회 운행 
된다. 광주역을 출발해 광주교대ᅳ각화중ᅳ충장사ᅳ소쇄원ᅳ담 
양남면사무소ᅳ화순이 서초교ᅳ안양산휴양림ᅳ증심사주차장 조대정^을 
거쳐 다시 광주역으로 회귀한다. 무돌길 전 구간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운 
행하71 때문에 광주, 담양, 하순 어느 구간에서든 시작할 수 있다. 운행 시 
간은오전 9시 ■ 9시30분 ■ 10사 오후1시 • 仏|30분 ■ 2시30분이다. 

문의 ®062-528-1187(www.mudeungsan.org - 무등산보호단체협의 
히).제4길의 종점 부근인 무돌길쉼터에서 225번 버스를 탈수 있다. 막차가 
오후 8시까지 있으나 1시간에 1대꼴로 운행한다. 버스가 끊기면 인근에서 
택시를부를수 있다. 광주 시내까지 요금은 약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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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의 맛과 멋 


도루묵의 계절 “일단 잡숴봐요 


o 도루묵은 억울하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 o I 라고는 사람들 입을 
즐겁게 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름을 가지고 끝도 없이 조롱을 해 대니 
말이다. 자신이 붙여달라고 해 본 적도 없는 호칭을 맛이 있느니 없느 
니 하면서 줬다 뺐다 하고. ■■. 또 그 사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인간들 o | 
원^■스럽다 

도루묵이라는 명칭에 관해 가장 흔하게 회자되는 이야기는 ‘선조 명명 
설’이다.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함경도에 피난 갔을 때 먹을 것이 마땅치 
않자 현지의 어부가 묵이라는 생선을 요리해서 바쳤는데, 생선맛이 너 
무 좋다며 선조는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환궁한 
선조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청해 먹었으나 그 맛이 실망스럽자 도로 
묵이라 하라고 해서 호칭이 ‘도루묵’이 되었다는 설화이다. 그런데 정사 
에 의하면 선조7 ᅡ 함경도로 피난 간 적 o | 없다니 이 설은 좀 수상쩍다. 

다른 주장으로는 ‘이괄의 난，때 인조가 공주로 피신하는 과정에 있 
었던 일이라는 설도 있다. 이 고담들이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이 
그 무렵의 인물로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이식은 자신의 문집인 
〈택당집(澤堂集)〉에 ‘환목어(還 g 魚)’라는 시를 남겼는데，제목이 시사 
하는 것처럼 그 줄거리가 도루묵의 설화에 관한 것이다. 그 중 몇 구절 
을 인용해 보면， 

“마침 목어가 수라상에 올라와서®世適登盤) / 허기진 배 든든하게 
채워 드리자(頓頓療 B 免 fl ) / 은어라는 이름을 특별히 하사하시고®九賜 
銀魚號) /두고두고 바치도록 하명을 하셨다네(永充壞莫儀)” 

라고 했고, 궁에서 다시 먹어본 후에는 

“바로 이름을 박탈당해 도로 목어로 떨어지고消 I ]號還爲 ■) / 순식간 
에 버린 자식 취급받게 되었다네(新煩怒如遺)” 

라 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이식은 피난 갔던 임금이 누구인지는 밝히 
지 않고 그냥 옛 임금01라고만 했다 



같은 시기의 인물인 허균은〈도문대작〉에서 “처음 이름은 목어였는 
데 고려 때 좋아하는 임금이 있어 은어라고 고쳤다가 많이 먹어 싫증이 
나자 다시 목어라고 고쳤다 하여 환목어(還木魚)라 한다”며 그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출간된〈고금석림(古今釋林)〉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고려 임금의 일화로 소개되어 있다. 어느 임금의 사연 
인지는 몰라도 이 고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간사한 심사를 
풍자하고 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말짱도루묵’은 애쓰던 일이 수포로돌아간상 
황을 속되게 표현하는 관용구가 되어 버렸다. 스스로 개명해 보겠다는 
엄두조차 내 본 일이 없는 도루묵 입장에서는 언짢은 일이 아닐 수 없 
다. 이름이 U ᅡ뀐 것보다 더욱 참71 어려운 것은 맛01 없다는 오명01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루묵은 맛있다 비늘이 없는 도루묵은 살이 부 
드럽고 맛이 담백하면서도 고소하다. 특히 알이 가득 차는 11~12월 초 
에 가장 맛이 좋은데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싸인 탱탱한 알을 입 속에 
서 톡톡 터뜨리며 먹는 맛은 자별하다. 임금이 맛이 없다고 한 것은 미 
각이 발달해 있지 않았거나 요리사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도루묵은 찌개나 조림도 훌륭하지만 굵은 소금을 뿌려가며 석쇠에 
구워먹는 맛01 일품이다. 토막 친 도루묵을 넣고 담근 깍두71나 배추김 
치는 별미 중의 별미이며 도루묵식해도 빼놓을 수 없는 맛01다. 

동해안에 도루묵이 풍어라고 한다. 어획량이 많아 가격이 싸져서 어 
민들 사이에 ‘도루묵 잡아봤자 말짱 도루묵’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다 돌 정도라고 한다. 수산시장에서 도루묵 한 상자 사다 지져먹고 구 
워먹고 김장에도 넣으면 진미도 즐기고 어민들도 돕는 일석이조가 아 
닐까 @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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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10월 8일 경향신문에 실린 ‘수출의 노래 가사 
콘테스트 심사 발표’광고 

진을 사상’01라고까지 강조한 데서 지나친 계몽성을 엿볼 수 있다. 

‘수출의 노래 가사 콘테스트 심사 발표’(경향신문 1964년 10월 8일)는 
어찌된 영문인지 예고일보다 하루 늦었다. 당선작 없이 가작(김대식 씨) 
만 선정했는데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갈다. “지혜와 땀방울 함께 쏟아서 / 
모두가 뛰어난 우리 제품들 / 만들자, 보내자 벌어들이자 / 번영에의 
외길은 수출뿐이다. / (후렴) 일터마다 거리마다 넘치는 활기 / 늘어가 
는 수출에 커가는 나라.” 

01 정도의 7 ᅡ사라면 당선작으로 선정할 수도 있었으련만 심사위원들 
은 더 계몽적인 내용을 기대했거나，수출 의지를 더욱 고취시켜야 한다 
고 판단했을 수 있다. ‘번영에의 외길은 수출’이라거나 ‘늘어가는 수출 
에 커가는 나라’라는 대목에서, 수출을 전 국민의 의식화 운동으로 전 
개하려 했다는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놀랍게도 입선자에게 마치 검찰에 
출두하라는 듯이 “10월 12일 오전 10시까지 당 공사 선전과로 출두(出 
頭)”하라고 공지했다. 여기에서 그 무렵엔 관(官)이 위고 민(民)이 아래 
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았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뿌리를 박고 지금까지 달려온 KOTRA 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가사공모 50 
주년을 맞이해 ‘수출의 노래 가사 콘테스트를 다시 해 보면 어떨까 계몽 
성을 배제하고! 재 □ |있지 않을까? 0 글 ■ 김병희(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수출의 노래’도 있었나? 


1964년 9월 1일 한국일보에 게재된 대한무역진흥공사(현 KOTRA ) 의 
광고 ‘수출의 노래’ 편. 

O 세계경제 예측치를 보면 L 자형의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브릭스 (BRICs :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 경제5국) 갈은 나라에서도 저성 
장세가 지속된다고 한다. 글로벌 시대에는 어느 한 나라의 경제위기가 
자국에만 그치지 않고 도미노처럼 맞물려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경제문제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무역이나 수출을 주관하는 단체들이 
출범해 대강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서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 의 광고 ‘수출 
의 노래’ 편(한국일보 1964년 9월 1일)을 보자 비주얼 없이 ‘수출의 노 
래 가사 콘테스트’라는 헤드라인 등 모든 메시지를 카피로만 구성했다. 
“수출 실적 1억불을 돌파하는 날을 수출의 날로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수출 증진 사상을 전 국민에게 고취하기 위해 수출의 날 가사를 현상 
모집하니 적극 응모하라”는 내용이다. 

주문한，ᅡ사의 내용은 01 렇다. 첫째, 수출 진흥의 무드를 일반 대중01 
노래를 통하여 조성 실감케 하고 둘째, 경쾌하고 진취적이어서 일반에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셋째, 가급적 일절(一節)로 작사하라 
는 것이었다. 1960년대에 ‘무드’나 ‘어필’ 같은 영어를 썼다는 점에서 이 
광고 카피는 당시에 영어 좀 하는 어떤 직원이 썼으리라. 특히 수출 증 


"輸出의 노래" 

歌詞 콘테스트 審査發表 

差 I 理在에서 I 案한"한 8 sr . Ha「"iig 의雪 SSW - •玄과갈이雲합니다 • 

一"當選 作 核當없음 
U 、 佳 作 

서율特別市西大門區綠路洞一 一九의四 

金 大 植 

三、 內 容 

£空一, 담방율 함께 종아서 

모두가 뒤어난 우리 製品+ 

만會자'보내자-벌어 들이자 

聖에외 i S 許다 •. 

(후 S 

일버마다 거리마다 념치는活氣 

貪이가는 輪5에 커가는나라 

四、 入邊者는 十月十一一 B 午前十時까지 當公社 宣傳 «* 로 出頭 
하시기 바랍니다® 

西紀 一 九穴四年十月 H 

서율特別 m 中區南大門路四街四 A 

大韓貿易振興公社 


1 1 1 1 1 ^ i i 1 1 

輪出의소매歌調콘례스戶 

公社에시는 輪出突位一德 AIIK . 被하는날울«또괘 
1 記念하고 이물 契植- a . .出增繼思想 •!• 民에 
鼓次하기 校하여 다윰파같이 r ■出의 노빼 r 歌 M « 
0 H 專集하오니 糖顯應募하시기바람니다 
• ',*■ 目 輸出의노때...， 

內-容 가,輸出擊黑쾌무左틀 一:學 K 衆여: f-r 
. 불 f 여造成재 S . 

今輕快하고■遺 M 的이어서 sm 
::필**할수있는內容 /.'' 

다、可及的 一節 A 할것 
一九方四年九月 H 十日 : 一 
大韓貿易 M 興소社 ... .'-.,.,L 
一九大四年十月必 QaHrJi 1 


一 一- 


技受磨 ■ 

按 * 處 

국 송 i 表. 

rvlk 貧 i 作 三 WHII 義 

'其 他 가、當는 斷 iigj 系 F 1 함 

나、應募作品聲， T 비返않치않음'.. 

요 審^響^ ac 傳諫 i ^ A - 4 

* A1 十一 氏 

大韓資易振與公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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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꽃과 나무 I 뽕나무 


‘한여름밤의 꿈’에도 나오는 오디 


O 어릴 때 읽은 동화책에〈나무노래〉라는 것 ◦ I 있었어요. 대략 01런 
식이었습니다. 

“나무나무 무슨 나무，너랑나랑 살구나무, 바람 솔솔 솔나무, 십 리 가 
도 오리나무，대낮에도 밤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 푸르러도 단풍나무， 
입맞추자 쪽나무，방귀 꼈다 뽕나무….” 

저의 나무 이야기는 바로 이 방귀 뀌는 뽕나무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뽕나무만큼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나무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뽕 
잎은 누에의 먹이로，열매인 오디는 영양가 높은 먹거리로，또한 뿌리는 
한약재로 두루 쓴다고 하니까요. 뽕나무는 원래 크게 자랄 수 있는 나 
무01지만, 주변에서 뽕나무 거목을 잘 볼 수 없는 것은 누에 먹01로 잎 
을 해마다 따기 때문에 크게 자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 
요. 강원도 정선군청 앞에는 드물게 나 o |를 600 살 o I 나 먹은 뽕나무 거 
목이 두 그루 있답니다 혹시 정선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구경하 
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에서 만나는 뽕나무는 대부분 산뽕나무입니다. 산뽕나무는 
뽕나무보다 잎이 약간 작고 끝이 뾰족하며 열매의 크기도 작은데, 뽕나 
무류의 열매를 통틀어서 오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것 말고도 
우리 산하에는 돌뽕나무와 몽고뽕나무라는 유사한 나무들01 자라고 있 
습니다만，나무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아보71가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 

뽕나무라는 식물은 동 ■ 서양을 가리지 않고 실생활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부터 뽕나무와 관련한 문 
헌 기록이 많이 보입니다 임경빈 박사의〈나무백과〉(일지사， 1977) 라는 
책 속에도 뽕나무와 관련된 흥미로운 지명(地名)의 유래가 나오네요. 

“서울의 남산은 생김새가 누에를 닮아 잠두봉 ( S 頭*)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풍수 01론에 따라 서울의 정7 ᅵ를 돋우려면 누에의 먹01인 뽕나 
무가 많아야 되므로 서울에는 뽕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다. 지금의 잠실 
(置室)은 원래 뽕나무가 많았던 동네인 것이다; 

비단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예부터 천금의 가치를 지닌 귀중품이었 
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누에나방의 애벌레인 누에가 고치를 짓기 위해 
체내에서 뽑는 섬세한 실로 짠 천이 바로 비단입니다. 따라서 비단을 짜 



동서양 실생활과 문화 속에 뿌리내린 뽕나무와 그 열매 오디. 


려면 누에를 키워야 하는데 누에의 먹이가 다름 아닌 뽕잎이랍니다. 뽕 
나무를 사용한 누에 사육법은 5세기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서양에까지 
전파되지만，서양 역시 그 이전에도 뽕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이 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가령 뽕나무는 봄이 완연해서야 비로소 잎 
을 내는 모습이 현명하다고 여겨진지라 고대에는 지혜의 여신인 미네 
르바에게 바쳐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뽕나무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일화는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드 ( Ovid ) 의 시집〈변신〉에 나오는 티스베 ( Thisbe ) 와 피라무스 
( Pyramus ) 의 슬픈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비극적인 
전설을〈로 □ |오와 줄리옛〉의 처절한 최후 장면에 그대로 차용하였답니 
다. 티스베와 피라무스는 셰익스피어의〈한여름밤의 꿈〉에도 또다시 
극중극(劇中劇) 형태로 등장하지요. 그런데 01〈한여름밤의 꿈〉에도 뽕 
나무가 보입니다.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는 남편 오베론의 농간으로 마 
법에 걸린 탓에 당나귀 머리를 한 기괴한 몰골의 사내 (Nick Bottom ) 에 
게 반해 버리게 되는데, 사랑에 눈이 먼 여왕은 부하 요정들에게 이렇 
게 분부를 내리죠. 

“이 신사분께 상냥하고 공손하게 대하거라. / 걸어가시는 앞에서 춤 
을 추고 즐겁게 뛰놀거라. / 이분께 살^와 나무딸기, 잘 익은 포도와 
푸른 무화과, / 그리고 오디를 따서 대접하거라.” (3 막 3장) 

서양에서도 뽕나무의 오디는 요정들01 즐기던 진귀한 별 □ 版나 봅니 
다. 0 글과 사진 ■ 김태영(자연생태연구가，〈한국의 나무〉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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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된 정책 I 외규장각 건립 



품격높은 ‘왕실문화의 보고’ 


O 1782년2월강화도에외규장각 건립을 완료했다는 강화유수의 보 
고가올라왔다. 정조가즉위 직후 외규장각건립을 명한지 6년 만이었 
다. 외규장각 건립을 계기로 왕실의 자료들을 비롯하여 주요한 서적들 
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관되었다. 이후 100여 년간 외규장각은 조선 후 
，I 왕실문화의 보고(寶庫)로 자리 잡게 되었다. 

1784년에 편찬된〈규장각지(奎章閣志)〉에 따르면，외규장각은 6칸 크 
기의 규모로 행궁(行宮)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외규장각은 
인조 이래 강화도에 행궁과 전각이 세워지고 왕실관계 자료들이 별고 
(別庫)에 보관된 것을 계기로，국방상 안전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이들 
자료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로써 외규장각은 창덕궁에 위 
치하면서 조선 후기 문화운동을 선도했던 규장각의 분소와 갈은 성격 
을 띠게 되었다. 이곳을 ‘규장외각’ 또는 ‘외규장각’이라 부른 것도 이러 
한이유에서이다. 

외규장각이 완성되자 정조는 규장각에 보관하고 있던 왕실 도서 중 
특별히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이곳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정조의 뜻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계승되어 1866년 병인양요로 외규장각이 수난을 
당할 때까지 6천여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 병인양요 전인 1857년 
과 1858년에 작성된〈외규장각형지안(外奎章閣形止案)〉에 따르면 당 
시 외규장각에는 어람용 의궤류를 비롯하여 총 6천여 권의 서책이 동 
서남북의 탁자에 보관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외규장각에 보관된 기록물 중에는 왕이 친히 열람할 목적으로 작성 
한 어람용(御覽用) 의궤(儀 IA ) 도 포함되어 있었다. 의궤는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것으로，일반 사고(史庫)에 보관하는 분 
상용 의궤와는 별도로 왕이 열람하는 어람용 의궤를 따로 제작하였다. 
어람용 의궤는 표지와 장정이 분상용 의궤보다 화려하였고，종이의 재 
료도 초주지를 사용하여 분상용 의궤에 b |해 질01 좋았다. 

표지는 초록 b |단을 사용하여 붉은 삼베 표지인 분상용 의궤와 차01 
가 있었다. 또한 장정(裝 «) 을 함에 있어서도 어람용 의궤는 국화 모양 
의 장식 5개를 만들어서，박을정休ᅡ己 T ) 3개를 써서 장정을 한 분상용 
의궤보다 튼튼하게 만들었다. 어람용 의궤에 수록된 글씨와 그림 또한 



프랑스에서 귀환이 완료된 이후 처음 실물이 공개된 외규장각 의궤류 
중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抵烈王活國葬都監儀朝/1688년). 


우수했다. 갈은 의식을 71록한 의궤를 b |교해 보면 어람용 의궤의 ‘반차 
도’ 그림이 훨씬 정밀하여 인물의 수염이나 눈매까지 선명하게 표시되 
어 있다. 71톡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지나 장정도 뛰어났71 때문에 1866 
년 강화도를 침공한 프랑스 군대의 눈도 사로잡을 수 있었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조선의 강화도에 쳐들어오면서 병인양요가시 
작되었다. 국토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던 최고의 문화재인 
외규장각 의궤를 집중 약탈해 갔다. 프랑스 군대는 6천여 권의 왕실 도 
서가 보관되어 있던 규장각을 방화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가운데에도 
의궤들은 프랑스로 가는 배에 실었다. 화려하고 품격이 있는 외규장각 
의궤의 장정과 비단표지, 반차도 등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후 의궤 목록만 존재했지 그 실물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프랑스에서도 의궤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재불학자 
박병선 박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75년 외규장각 의궤의 소재가 확 
인되었다. 박병선 박사는 의궤의 목록을 만들어 세상에 공개했고, 이것 
은 이후 의궤 반환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1991년 서울대학교는 
프랑스 정부에 외규장각 의궤 297책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1993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휘경원원소도감의궤〉2권의 책을 들 
고 국내를 방문했다. 고속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 
되어 있었다. 

외규장각 의궤는 반환 이후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궤를 적 
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의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 
해 한국문화의 정수를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조가 외규장 
각을 설치하여 최고의 기록물을 후대에 남기려고 한 깊은 뜻을 우리 
후손들01 계승하는 길일 것이다. @ 글 . 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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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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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세상 • *^7 천원 


인문학과 과학기술, 융합적 사유의 힘을 
다뤘다. 과학기술이 사회를 움직이는 핵 
심 동력이 된 오늘날 인문학적 성찰의 중 
요성을 접목한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당연시되는 이 시대에 책은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과학과 인문학 
의 융합을 시도한다. 



냥 

上:《亡: 

Red Thread Thinking 

붉 은 실 
상 


붉은실생각법 

데브라카예지음 
다른세상 니만4,800원 

브랜드 혁신 및 트렌드 전문가인 저자가 
‘반드시 만나야 할 인연을 01어주는 월하 
노인의 붉은 실 이야기’에 착안해 쓴 책 
이다 ‘붉은 실 생각법’은 연관능력이다. 
아이디어란 주변에 홑어진 수많은 실 가 
닥들을 독창적으로 엮어낸 결과물이다. 
관찰과 경험, 이미 존재하는 기술, 숨겨 
진 문화와 소비자의 욕구 등이 예상치 
못하게 연결되면서 최상의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의 책 


약탈 문화재의 기구한 운명 

〈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 


o “바위틈에 서까래를 얹고, 골짜기를 파서 집을 지었다더니，바 
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이곳은 정녕 도원이로다!” 

안평대군이 도원을 거니는 꿈을 기록한〈몽유도원기〉의 일부다. 
조선 전기 회화의 걸작으로 손꼽히는〈몽유도원도〉의 기록판이다. 
그림과 글은 절묘하게 어우러져 상상력을 자극한다. 

〈몽유도원도〉는 1447년 안견01 안평대군의 꿈010 ᅣ71를 듣고 그린 
그림이다. 하지만 1453년 계유정난(笑西端難) 때 안평대군의 희생 
과 함께 사라진 뒤 1950년 덴리(天理) 대학이 소장한 것이 알려지면 
서 오늘에 이르렀다. 책은 이 유명한 서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유랑했는지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안평대군은 어린 나이에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됐다. 세종의 아들이었지만 숙부(태종의 넷째 아 
들성녕대군)의 후사가 되며 막대한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고 
많은 문객을 거느리며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안평대군은 자신이 도원의 꿈을 꾼 것에 대해 운 
명적이라 여겼다. “아마도 저의 천성이 그윽한 것을 좋아하고 산수를 즐기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몽유도원도〉에 대한 찬사는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안평대군은 세종조 최고의 문사들을 
초청해 그림에 대한 찬문을 짓게 했다. 23명의 학자들01 쓴 찬문들에는〈몽유도원도〉에 대한 돋 
보이는 해석과 예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몽유도원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 때문이다. 
안평대군은 36세에 대역죄를 뒤집어쓰고 교동도에서 죽음을 맞는다. 특히 서재가 있던 비해당 
의 1 만권에 달하는 서책과 고서화는 모두 불탄 것으로 추정된다. 여고 I 에서 대형 서화인〈몽유도 
원도〉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온전한 상태로 전해지는 건 그래서 의아한 일이다.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그림은 이후 일본을 전전했다. 그러다 1928~29년 무렵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된다. 교토대학교 나이토 교수가〈조선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역사 속에 묻힌 지 400여 년 만이었다. 

1931년 일제강점기，〈몽유도원도〉는 도쿄부 미술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이 전시에서 
〈몽유도원도〉는 조선 최고의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예술품으로 가장 큰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을 대표해 출품됐다는 사실은 한국 역사의 그림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1927년 세계 공황 때 사업가의 담보로 넘어가며 소유주가 
바뀌었던 그림은 여러 거처를 전전한 끝에 오늘날 덴리대학교 도서관에 도착했다. 격정의 유랑 
에 잠시 쉼표를 찍은 셈이다.〈몽유도원도〉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직업외교관이었던 
저자는 일본이 약탈해 간〈몽유도원도〉의 존재를 알려 문화재 반환에 영향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저자7 ᅡ 정확한 문헌을 통해서 그림의 소유 01전을 추적하고 경위를 소상히 71록한 
것은 큰 강점이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에 불을 지피는 책이다. 0 글 •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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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카툰 I 파랑새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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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一 토머스 에디슨(미국의 발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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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감 



오드리 헵번 등 명사들의 점프 사진을 전시한 
‘점핑 위드 러브’ 전시회가 내년 2월 23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세기의 인물들 “뛰어보자，팔짝” 


〈점핑 위드 러브 S 〉 


O 세계적인 명사들이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점프 샷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내년 2월 23일 
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점프 샷’은 피사체가 뛰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다. 
01번 전시회는 ‘점프 샷’으로 유명한 사진7 ᅡ 필립 할스먼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필립 할스먼은 세 
계적인 잡지〈라이프〉표지에 1이회의 작품을 실은 작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200여 점이 국내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객들은 마릴린 먼로，오 
드리 헵번，알프레드 히치콕 등 세계적인 명사들의 ‘점프 샷을 감상할 수 있다. 01 전시회는 ‘점 
핑 ( Jumping )’ ‘드리밍 ( Dreaming )’ ‘러브 ( Love )’ 등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점핑’ 섹션에서는 점핑하는 인물들의 자세로 보는 그들의 심리적 초상을 살펴본다. 각자의 표 
정과 자세로 뛰어오르는 유명인들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은 진정한 그들의 순수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드리밍’ 섹션에서는 100여 명의 유명 인사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땀방울이 느껴지는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러브’ 섹션에서는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마릴린 먼로 등 
0卜름다움과 로망의 0 ᅡ01콘으로 불리는 세 여배우의 사진을 볼 수 있다. 

관객들은 유명 인사들의 ‘점프 샷’ 외에 01들을 둘러싼 스토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필립 할 
스먼은 사진을 통해 인물들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고자 했다. 모든 사진에는 사진 속 인물이 전 
하는 메시지와 사진 촬영과 관련된 ◦ 10 ᅣ 71 들 01 곁들여져 있다. 0 글 _ 김혜민 71 자 

기간 2013년 12월 3일~2014년 2월 23일까지 
장소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1층 문의 S 02-532-4407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사춘기 시절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고민 
을 잘 풀어낸 작품01 □ ᅡ련됐다 01 연극은 U I 
행 청소년인 주인공이 사회봉사를 하면서 
변하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01 공연은 정체성 혼란, 
학교폭력, 이성교제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 다룬다 나아가 청소년 시기에 
는 무엇보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 
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기간 12월 12일까지 

장소 서울 성북구 대학로 설치극장 정 □ I 소 
문의 ©02-765-8880 



기발한 송년 음악회 

광주시립합창단의 제152회 정기연주회가 12 
월 1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다 이번 공연은 성악가, 지휘자, 작곡가로 국 
제 무대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정용선 
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관객들은 독일 음악 


감상할 수 있다. 또한 01번 공연은 몰도바 국 
립방송교향악단과 협연으로 진행된다 루마 
니아 북동쪽의 작은 동유럽 국가인 몰도바의 
국립방송교향악단은 깊이 있는 음색을 선보 
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시 12월 12일 오후7시 30분 
장소 광주 북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好 062-613-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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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툰글로벌에티켓® 


가장 맛있는 김치 

구성•권우영 
그림 ■ 안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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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 




문제해결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한 전문가 집단의 워크숍 현장. 


O 직장 o I나 학교에서 “워크숍 하자”는 말을 자주 듣는다 워크숍은 
본래 ‘상호 토론과 연구를 통해 전문적인 71술01나 새로운 0 ᅡ ◦ I디어를 
시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다. 민간 및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문예，연극 영화，방송 등 다양 
한 장르에서도 워크숍이 진행된다. 새로운 작품을 실험하고 창의적인 
01-01디어를 창줄하고 I 위해서다 

하지만 요즘 워크숍의 의미는 본래 뜻과는 조금 다른 것 갈다. 기업 
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는 몇몇 워크숍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다. 엉성한 원고를 발표하고 형식적으로 토론한 뒤 학술 행사를 
빙자해 관련 인사들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워크숍을 소진한다 

워크숍은 본래 창의적인 활동의 현장으로 작업자들의 작업장 혹은 
장인들의 공방을 으I했다. 워크숍은 스튜디오, 실험실, 공장과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작품 활동에 
매진하거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며 새로운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엔지니어들이 작업장에서 새로운 기계 설비를 고안하는 일 
은 모두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내는 워크숍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점 
을지니고 있다. 

증7171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도 어려서부터 작업실에서 실험71구 
를 제작하는 훈련을 받았다. 1736년 스코틀랜드의 작은 조선소 마을인 
그리녹에서 태어난 제임스 와트는 1754년부터 인근의 대도시인 글래 
스고와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실험장치, 악71，측량71구를 만드는 도 
제 훈련을 받았다. 1757년부터 와트는 글래스고 칼리지에 작은 워크숍 
을 차려놓고 실험교 I구들을 제작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글래스고 칼리지에서 데모 장비를 개발하던 와트는 마침내 1712년 
뉴커먼이 발명한 대기압 기관도 교육용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뉴커먼 
의 대구 I압 증교 다 I관은 제작 U I는 쌌지만 석탄과 물을 엄청나게 많01 소 
비하고 유지비가 많01 드는 결점01 있었다. 

제임스 와트는 이 뉴커먼 기관을 개량해서 1765년 산업혁명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한 완벽한 증) V I관을 발명했다. 그는 실린더의 열을 그대 
로 유지한 채 그 속의 증71만 냉각시긋 |는 방법으로 분리형 응축7 ᅵ를 고 


안해 특허를 받았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연료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공장 입지 선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산업혁명 
의 견인차가 될 수 있었다. 산업혁명을 이끈 위대한 발명도 창의적 사 


워크숍은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인 문 
제해결 능력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모임이다. 워크숍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새로운 창의적 0 ᅡ ◦ |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01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집단 창조성을 함양하는 데에 
도 좋은 수단01 되고 있다 그런 워크숍을 형식적01고 소모적으로 써버 
리고 마는 것이 안타깝다. 워크숍 본래 의미를 찾아 창의적 사고의 산 
실로 키워 창조사회 건설에 이바지해 봄은 어떠한가. 0 

글 ■ 임경순(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과학사 교수) 


고의 산실인 워크숍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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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興 


진에 W 노，" 도 
I 간산손 V 넉 
우 1 ，, 不/"항 VI 〜 



반지하라도 사는 곳이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는데 
저처럼 집 걱정이 많은서민을 위한좋은 정책이 있었네요. 
새로 단장한 집을 저렴한 비용으로 W 년 동안 임대해주니 
집 걱정도 줄고 내 집 마련한 기분들더라구요. 

정책브리핑이 아니 었더라면 아직도 집 걱정뿐이겠죠. 

저소득층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군미의 삼011 굶ᅵ이 도 I 느 ^ 

한질에 알기 1 을게 정강4브^에 다 모았습내다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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